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 

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고 부대통령을 비

롯한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부정으로 체포

됐고, 여기에 입법부 국회의원들과 사법부 

판사들까지도 연루되어 한마디로 과테말라

는 총체적 정치 난국에 빠져있다.

모랄레스는 “코미디언”으로 잘 알려진 

연예인이다. 그러나 그를 코미디언으로만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그는 배우이자, 제작

자이고 사업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행정에 관한 

MBA이며, 안보와 보안에 대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재원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과테말라시티 침레교신학교에서 신학을 공

부했다. 그래서 그는 대학교들에서 학생들

을 가르치며,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4년 전 과

테말라 수도에 인접한 메트로폴리탄을 이

루는 중심 도시인 멕시코 시장선거 도전이

었다. 아쉽게도 낙선한 그는, 작은 정당(the 

National Convergence Front, FCN)의 사

무총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가 속한 FCN은 중도 성향으로, 과테말

라 국민 통합과 아동 굶주림을 개선하기 위

한 식량 안보, 교육 질 개선, 경제성장률 

4% 달성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

다.

지난 4월, 부대통령과 다수의 행정부 고

위 관료들이 걷어 들인 관세 중 수 백만 달

러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부대통

령은 사임했고, 체포됐는데, 여기에는 과테

말라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모두 연루됐다. 그런데 

문제는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오염된 

약을 복용해 사망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다.

여기에 SNS을 사용하는 젊은 대학생들

과 국민들이 연일 항의하면서 네트웍을 형

성, 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중 

내내 열게 됐다. 동시에 수천 명의 크리스

천들이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기도집회를 

가져, 새벽 기도와 함께 시행하게 됐다.

그러다가 지난 9월, 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사임하고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모든 부정과 부패의 뿌리가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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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

님 아버지,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골라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을 깨닫고 앞 다투어 하나님 앞으로 달려

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

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

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

시리라

(이사야 55:7)

난민 위기로 유럽은 현재 우향우!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중남미 과테말라인들은 노련한 정치인 대신 코미디언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지난 25일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올해 46

살인 코미디언 출신 정치인 지미 모랄레스가 과테말라 대통령 선

거 개표에서 70% 가까이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미 모랄레스는 과테말라에서 20여 년간 코미디언으로 활동

하며 부패 정치 풍자로 국민을 웃겼다. 특히 2007년 풍자 영화 '

솜브레로(전통 모자)를 쓴 대통령'에 출연해 대선후보로 나섰다

가 헛된 공약으로 비난받아 도중하차한 카우보이를 연기했다. 선

거 초반만 해도 그가 영화처럼 될 거란 의견이 팽배했다.

지난 4월 선거운동 초반만 해도 그의 지지율은 0.5% 정도로 당

선이 희박했지만,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며 쌓은 인지도에 정권 고

위층이 연루된 부패 사건이 크게 불거지면서 반사 이익을 얻었다. 

AFP 등 외신은 "모랄레스가 정치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오히

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세 현장

에서 "나는 20년 동안 사람들을 웃겨왔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울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과테말라 국민들이 그에게서 희망을 보는 이유는 바로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전 인구의 40%정도가 복음

주의자들인 과테말라에서, 현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부정과 비 자

금 축적으로 탄핵되고 기소되는 등, 한마디로 정치권에 염증을 느

낀 과테말라 국민들이 지미 모랄레스를 선택한 것이다(Why 

Guatemala Elected an Evangelical Entertainer as Its New 

President: Voters hope Jimmy Morales will do better than the 

last two times they gave evangelicals the top job).

CT, 과테말라 부정부패 총체적 난국 해결 대통령으로 지미 모랄레스 선택 보도

크리스천 코미디언에게서 희망을 본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8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엄예선 박사

16면

부정부패에 지친 과테말라 국민들은 비 정치인인 코미디언 모랄레스를 대통령으로 선

출했다

중국 정부가 드디어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지난 10월 29일 완전 

폐지하고 두 자녀를 갖도록 허용했다.

중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문제 등에 대처하기위해 ‘한 자녀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가정에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해 자연적인 인구 증

가를 통한 미래 중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도 중국

경제 예측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저출산 함정’에 빠지기 일보 직전”

이라며 “제한적인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

균 출생아 수)은 1.4명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해있다

는 것이 중국사회과학원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정부의 두자녀 정책 시행을 가장 반기는 그룹은 바로 중국 교

회들이다. 지난 35년 동안 한 자녀만을, 그것도 아들만을 원하는 부모들의 거의 

무차별적인 성별에 따른 낙태나 조기 유아 사망으로 여자 아이들이 희생됐기 때

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심각한 성비 차이로, 결혼 적령기에 이른 남성들이 

신부감을 찾기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China Scraps One-Child Policy: But 

Communist Party’s shift does not address the root problem, says watchdog 

group).

중국은 10월 29일에 ‘한 자녀 정책’

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제 자녀를 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인

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한 

자녀 정책은 20세기에 가장 논란이 됐

던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정책이 폐지

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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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35년간 중국정부가 실시한 ‘한 자녀 정책’ 시행착오 보도

산아제한 한계 다다른 중국, 이제 2자녀 허용



덴마크의 덴

마크국민당은 

6월 총선에서 

득표율 2위를 

차지했다. 국수

주의 정서를 

활용하고 덴마

크 국민들에게

만 혜택을 주

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특히 

시골 지역에서 

큰 지지를 얻

었다. 이 당 역

시 반EU, 반이

민 성향이다.

1980년대 말, 백인 우월주의 집

단으로 처음 생겨난 스웨덴 극우민

주당의 지지율은 설문 조사를 할 

때마다 꾸준히 올라갔고, 8월의 한 

조사에서는 심지어 스웨덴의 최고 

인기 정당으로 꼽혔다. 오스트리아

의 극우 당인 자유당은 지난 달 지

역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고, 그리

스의 네오 파시스트 황금새벽당은 

올해 열린 두 번의 총선에서 3위에 

올랐다.

이 정당들이 유사점은 많지만 우

파 정치적 가치관과 정책의 극단적 

성향은 각기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유럽의 반EU 우파 정당들 대

부분은 황금새벽당 같은 조직과는 

거리가 멀다. 황금새벽당의 고위직

들은 범죄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거의 전부는 민족주

의와 국수주의 정서를 활용하고 반

이민 정책을 내세운다. 헝가리 빅

토르 오르반 총리의 피데스당처럼 

이미 정권을 잡은 곳도 있다.

유럽에서 반이민을 내세운 극우 

정당이 등장한 시기는 늦게 보아도 

1980년대이니 새로운 현상은 아니

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난민과 이

민 위기 속에서, 그들의 수사는 다

시 힘을 얻고 있다.

덴마크국민당은 올해 반이민 정

서 속에서 인기가 높아진 극우당 

중 하나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 국가들에서 수십만 명이 유럽

으로 피난하는 지금, 극우 반 이민 

정당들은 이것이 나라에 어떤 영향

을 미칠까 하는 유권자들의 공포에 

호소한다.

지독한 예를 들자면, 폴란드 전 

총리인 법과정의당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는 무슬림 난민들이 폴란

드인들에게 기생충과 질병을 가져

올 거라고 말했다.

스웨덴민주당의 35세 총수 지미 

요케손은 작년에 “이슬람교는 우

리 시대의 나치즘이자 공산주의”

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을 완강히 반대하는 

헝가리의 오르반은 9월에 헝가리

는 “우리나라에 많은 무슬림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에는 유럽

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군대 같아 

보인다”라고 했다.

“반이민 정서는 여러 가지 면에

서 반이슬람적이고, 싼 값에 쉽게 

써먹을 수 있다. 정말 우려된다.” 

유럽 정치전문가 뉴욕대학교 마틴 

스케인 교수의 말이다.

“이런 정당들이 정권을 잡지는 

않았지만, 정책 결정에 있어 큰 성

공을 거두고 있다. 그들은 정치를 

굉장히 오른쪽으로 끌고 갔다.”

UN의 수치에 의하면 올해 지금

까지 70만 명이 넘는 난민과 이주

자가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왔다고 

한다. 이중 절반 이상이 내전으로 

쑥대밭이 된 시리아에서 왔다.

유럽 국가들은 망명하려고 들어

오는 사람들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공통된 정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독일을 위시한 일부 

국가들은 유럽에 공정하게 난민들

을 배정할 수 있는 쿼터제를 도입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한 

제도라며 완강하게 반대하는 국가

들이 많다.

여러 유럽 시민들이 난민과 이민

자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만, 외국인들에 대한 명백한, 때로

는 폭력적인 반발도 있었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열린 반이민 시위에

서 충돌도 일어났고, 인종에 기반

한 공격도 있었다. 난민 센터에 방

화로 의심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폴란드에서 유럽 국가들에 보다 

공정하게 난민들을 배당할 쿼터제

에 반대하는 시위에 수천 명이 몰

렸다.

유럽 국가 7개의 대중들을 상대

로 한 2014년 퓨 설문조사에서, 응

답자 대부분이 자국에 들어오는 새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기를 원했으

며, 정치적으로 우파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특히 이런 태도가 강했

다.

자국 유권자들을 겨냥하는 등의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우파 포

퓰리즘 정당들이 반EU 입장을 강

화하고 있다고 스케인은 말한다. 

이들은 EU가 위기를 완화할 능력

은 없으면서도 난민을 더 받아들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무능하면서 

군림하려 든다고 비난한다.

“EU가 난민들을 배당하는 명령

을 내릴 것을 의논해왔기 때문에, (

반EU 정당들은) EU를 더욱 세게 

공격할 수 있다. 유럽 지도자들이 

난민 이슈에 대해 말을 빙빙 돌리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

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아주 많다.” 스케인의 말이다.

스케인은 극우 정당들이 곧 사라

지지 않을 것이고, 오래 전부터 정

치의 한 자리를 차지한 정당들도 

많다고 말한다.

“지금은 그들의 전성기이고, 그

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린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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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에 있었던 폴란드 총선에서 EU에 회의적인 우파 법과정의당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가장 극우 성향이 강한 의회가 탄생했다. 폴란드에서 오랫동안 집권했던 중도파가 패배하고 보수적인 법과정

의당이 다수를 차지해, 공산주의 몰락 이후 처음으로 우파 정권이 탄생했다.

폴란드의 우파는 극적으로 부상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EU에 회의적이며 이민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눈

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허핑턴포스트는 몰려드는 난민들의 집단 이주로 인해 반 

이민 정서와 함께 극우 성향 정당들의 선전으로, 국수주의 정서에 부합한 보수 우익 정당들의 득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How The Refugee Crisis Is Fueling The Rise Of Europe's Right).

난민 위기로 유럽은 현재 우향우!
허핑턴포스트, 유럽 정치판에 우파 발흥 보도

시론

사슴나무골에서(23):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어렸을 적에는 꿈을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달나라에 최초로 우주

선이 착륙했을 때는, 저도 우주인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멋진 축구선수

를 보면 저도 축구장을 누비는 국가대

표 축구선수가 되는 꿈을 꾸곤 했습

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과정을 지나면

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동경한 나머지, 대학교수가 되고 싶

은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오

기 전에 잠시 방송통신대학과 한국 외

대에서 시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

는 경험을 통해 보람을 느낀 적도 있

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했

던 젊은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방통대를 통해 정규대학에 전입해서 계

속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노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

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 지식과 지혜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돈

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몸소 겪어내며 터득한 경험과 교훈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꿈이 점점 사라지거

나 아예 꿈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를 나눌 때마다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인생의 목표도 

꿈도 어떤 계획이나 의욕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말하는 100세 시대가 점점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나이 60-70세에 벌써 노인 행세를 

한다면 앞으로 30-40년을 어떻게 지내게 될 지 짐작이 됩니다.

저도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65세가 되면 목회도 은퇴하고 가끔씩 선

교 여행이나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남은 

인생을 살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10여년을 섬기던 교회를 떠나 한

인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시로 이사 와서 남은 생애를 아내의 건강을 돌

보며 살다가 주님께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이 모여서 3년여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은퇴하고 살려고 했지만, 주

님은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 의료통역사로 봉사도 하고 병원 채플

린 훈련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가 아

닌 반석같은 교회로 세워놓고, 남은 여생동안은 병원에서 고통 속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병자들에게 채플린 사역을 하면서 복음과 사랑을 전

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가는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다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

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

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당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을 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by Martin Luther King. 

Jr. (8/28/1963)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

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

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

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

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

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 주가 자유

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

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

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 정부

의 조처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법의 실시를 거부한다느니 하는 말

만 하는 앨라배마 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

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

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

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

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

보는 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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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폴란드총선, 공산주의 몰락 후 첫 우파정권 탄생

이민자 쿼터제 반대...반EU, 반이민 성향 당분간 지속될 듯



<1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아웃사이더인 

모랄레스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

지게 됐고, 드디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

이다.

결국 모랄레스가 대

통령에 당선된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부패 

척결을 외쳐서다. 또

한 과테말라 국민들이 

부패 정권에 대한 실

망감이 컸던 것도 요

인으로 작용했다. 그

는 선거에서 "나는 부

패하지 않았고 도둑도 

아니다"라며 부패한 

정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노점상을 하는 아나 푸엔타스(36)는 로

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똑같은 얼굴

에 지쳤다. 지미 모랄레스도 나에게 확신

을 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모랄레스 뿐이다"라고 말했다.

과테말라 사람들 중 35-40%는 복음주

의적 크리스천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치에 종교 즉 기독교가 주는 진정한 영

향을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 중, 모랄레스를 비롯한 크리

스천들이 그래도 5위권에 2명이나 입성하

는 지지도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모랄레스는 동성

결혼과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정책으

로, 과테말라 크리스천들에게 선명한 인상

을 주었다.

모랄레스의 당선을 신앙의 힘으로 풀이

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다. 특히 “기도” 

즉 현재 정부대통령이 연루된 만성적인 총

체적 부정과 폭력 그리고 헌법 체제가 붕

괴될 것 같은 위기들을 극복해달라는 크리

스천들의 염원이 이번 대선에서 이뤄진 것

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모랄레스는 2007년 코미디 영

화에 출연해 대선에서 낙선하는 역할을 맡

았다. 그래서인지 선거운동 초기에는 주변

에서 코미디 영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는, 즉 영화에서처럼 낙선할 것으로 예상했

다.

모랄레스는 영화 '큰 모자를 쓴 대통령'

에서 우연히 대통령이 될 뻔 한 카우보이 

역할을 했다. 카우보이는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인물이다. 마치 과테말라 

정치인들을 연상시켰다.

그를 통해 과테말라 정치 현실을 봐서였

을까? 모랄레스의 선거운동 기간 국민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모랄레스는 "저는 20년 동안 사람들을 

웃겨왔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울

게 하지 않겠습니다"며 국민을 기만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과테말라 국민들은 모랄레스를 선

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과테말라의 미래가 

꼭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정치전문가 필립 

치콜라는 "모랄레스가 정치계 아웃사이더

라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했지만, 정치기반

이 취약하고 상황에 따라 지지기반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정권 초기 어떻게 

민심을 잡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여기에 과테말라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돼 

기도하고 있다.

<1면에서 계속>

중국은 애초에 왜 이 정책을 만들었을

까?

 

마오쩌둥이 집권했던 1949년부터 1976

년 사이에 중국 인구는 거의 두 배로 늘어 9

억4천만 명이 됐다. 이러한 중국 인구 급증, 

전세계 인구 과잉에 대한 점점 커지는 두려

움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은 미래의 인구 증

가를 늦추려는 시도를 했다.

중국은 1979년에 한 자녀 정책을 시작했

다. ‘한 자녀’라는 이름 자체는 조금은 부적

절하다. 도시 가족들은 대부분 자녀를 하나

만 가질 수 있었지만, 소수민족, 첫 아이가 

딸인 시골 가족, 두 사람 모두 외동인 부부 

등은 예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산아제한을 어긴 가족들에겐 점점 높

은 벌금을 물렸고, 불임 수술과 낙태를 강

제하기도 했다.

 

효과가 있었나?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널리 알려진 한 

연구에서는 이 정책이 인구 증가분을 4억 

명 낮추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2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2억이라 해도 브라

질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 이 숫자들은 인

간적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바로 

강제 낙태라는 폭력, 자신이 원하는 가족

을 꾸릴 권리를 빼앗긴 부모들, 사회에 지

장을 주는 성비 불균형 등이다. 이 모든 문

제들의 파급 효과 즉, 태어나지 못한 수억 

명의 생명, 사회 구조의 깊은 균열, 심한 인

구 불균형은 앞으로도 수십 년 간 영향이 

있을 것이고, 한 자녀 정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중국 공산당은 모든 가족들에게 두 번째 

자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잉출산’

에 대한 자세한 시기와 규정은 아직 발표하

지 않았다. 한 자녀 정책은 조금씩 완화돼

왔다. 2013년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인 

경우 두 번째 자녀를 허용해 한 자녀 정책

을 조금 완화한 바 있다.

 

왜 지금인가?

 

중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문제들을 부추

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아제한은 바람직

하지 못한 인구 구조를 낳았다. 점점 늘어

나는 은퇴 후 인구를 부양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는 한때 노동 연

령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지만, 이제 

성장 속도 감소와 의료 및 은퇴 비용 증가

라는 형태로 그 빚을 갚고 있다.

연령 불균형 말고도, 이 정책은 엄청난 성

비 불균형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

는 중국의 결혼 적령기 남성이 결혼 적령기 

여성보다 3천만 명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

한다. 전통적으로 남아를 선호했기 때문에, 

자녀를 한두 명 밖에 둘 수 없는 가족들은 (

불법) 선택적 낙태를 하거나 갓 태어난 여

아를 버린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미혼 남

성들의 세대가 범죄와 사회 불안정을 낳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책이 폐지된 지금, 중국은 베이비붐을 

맞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 정책은 원래 농

업 위주의 사회에서 인구 증가를 줄이기 위

해 도입된 것이었다. 농업 사회에서는 아이

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고 노후가 보장된

다. 현재 중국은 점점 더 도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가족 부양의 

경제학 역시 달라졌다. 이제 자녀 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둘째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꺾인다. 2013년의 정책 완화 때도 

추가 출산은 기대 이하였고, 베이비붐이 일

어날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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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건강, 교회와 목회건강의 중심축(나)

H목사님의 아들이 대학 재학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내외 조문객들이 

줄지어 빈소를 찾았다. 훗날 H목사님은 조문객들이 던지고 간 조문 인사말들이 지

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목사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로 받으세요”, “하

나님의 뜻이지요” 거기까지는 A학점. 그 다음이 문제였다. “불효자식이네요. 부모

보다 먼저 가다니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요”, “목사님, 낳지 않은 셈 치세요.” 위

로와 격려, 축하와 경축 언어 한마디를 제대로 구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필자는 관 위에 헌화한 뒤 H목사님의 두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무 말없이 물러섰다. 훗날 H목사님은 필자의 조문과 위로가 가장 컸다고 했다.

입원 중 다른 목사가 찾아왔다. 10여 분 허튼 소리를 늘어놓더니 껌 한 통을 침상

에 던지며 “박 목사, 죽지 마”라고 했다. 껌이 불로초나 영생고라도 된다는 말인가? 

누구 씹으라고 껌을, 그것도 던진 것일까? 지금도 그 천박한 행위가 통째로 거슬린

다. 언행은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한다. 제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때와 장소에 맞는 언

행을 구사하지 못하면 목회도 힘들고 자아 확립도 어렵게 된다.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

은 격무와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여름이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나는 서구의 목회자들에 비해 한국 목회자들은 바보스

러울 정도다.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느냐로 결

정 난다. 일련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목회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위장병, 심장병, 

만성두통이라고 한다. 위장병은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과식, 과음이 주원이라고 한

다. 일에 쫓기다 보면 일정한 식사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 배고프다고 과식하고, 

대접하는 사람 기분 좋아라 과식하고, 가는 집마다 내놓는 다과류를 사양하지 못해 

먹고 마시다 보면 위 기능이 약해지고 발병의 원인이 된다.

심장병의 경우 가슴 졸이고 놀라고 충격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가? 바울도 심장

이 약했다고 한다. 만성두통도 그 원인이 수두룩하다. 목회란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에 기쁨조가 있다지만 교회 안엔 근심조가 있다. 그들이 제기

한 문제들을 대면하고 해결하노라면 두통이 일기 마련이고, 반복하다 보면 만성두

통이 된다. 기쁨의 목회, 행복한 목회는 불가능 한가? 근심덩어리, 그들은 누구이

며 어떤 사람들인가? 목회자는 건강해야 한다. 육체도, 정신도, 나아가 영도 건강

해야 한다.

Y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졌다. 전 교인에게 기도령이 선포되고 목사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기관 별로 시작되었다. 6개월이 지나자 기도열기가 식고 기도소리

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나자 “왜 회복이 안돼? 기도 응답이 없잖아?” 라

는 여론이 번지기 시작했다. 1년 6개월이 지나자 “후임 고려해야 되잖아”:라는 얘

기가 사발통문이라고 돌린 듯 이입, 저입을 건너뛰기 시작했다.

질병과 전쟁을 치른 사람의 경우 가장 아프고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당사자

다. 그리고 그다음은 가족이다. 함께 아프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한다. 돌이켜보

면 필자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 부족한 종을 버리지 않고 남겨 두신 하나님 아

버지, 고치시고 사역을 맡기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그런가 하면 

줄곤 곁에 머물며 아픔과 고통을 함께해 준 아내가 너무나 고맙다. 힘들고 짜증나

는 일들을 뒤로하고 간병과 위로를 다한 그 사랑이 크고 고맙다. 그리고 기도와 뒷

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준 충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다.

건강의 적은 바로 과욕이다.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잠 못 이루는 사람들, 타인과

의 목회경쟁에서 뒤졌다 싶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사람들, 목회를 마치 자신이 일

궈낸 사기업으로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

들 모두 과욕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언젠가는 ‘아파요’라며 주저앉게 될 

것이다.

목회자에게 조급증은 금물이다.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건축은 하자 발

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목회도 그렇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래야 건강성이 지속

될 수 있다. 목회자의 육체가 병들면 활동이 제한받고, 정신이 병들면 중심이 흔들

리고,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붕괴된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가 성립되려면 

목회자가 건강해야 한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요동치는 것은 목회자의 건강에 이상 징

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건강을 회복하자! 

목회자와 건강(3)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산아제한 한계 다다른 중국, 이제 2자녀 허용

크리스천 코미디언에게서 희망을 본다!



여행의 끝자락 로마에서 머무르

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보존이 잘 

되어있는 곳인 만큼 시대가 바꿨

는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그 문화유산 그대로 가

슴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거대하

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수주되었는

지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서는 프란

치스코 교황이 미주 순방을 마치

고 첫 번째 갖는 미사를 위해 준비

된 의자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정

렬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제 

무덤위에 지어진 성당은 정말 아

름다웠습니다. 정교한 조각들과 성

화들은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으로는 그 것들

을 위해 힘겹게 노동을 했어야 했

던 서민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고

통이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무거

웠습니다. 성당 건축 비용 마련을 

위해 면죄부를 팔아 건축을 하였

다는 역사는 아름답고 화려함 뒤

에 감춰진 비화입니다. 

16세기 들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는 왕권과 신교와 견제를 위해 또

한 구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

기적인 프로젝트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베

드로 대성당은 율리오가 1503년 

교황의 자리에 오르면서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자재는 콜로세

움과 각처에서 수거하여 건축을 

시작했지만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

해 면죄부를 팔기에 이르게 됩니

다. 

면죄부의 역사를 보면 11세기에

서 13세기에 걸쳐 십자군전쟁은 

이슬람교를 따르는 아랍인들이 이

스라엘을 장악하면서 발단되었습

니다. 교황 우르반 2세는 기독교의 

성지 탈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1세기 말에 십자군운동을 일으켜 

10대에 어린 십자군까지 참여케 

한 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십자

군(十字軍)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

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십자군에 참여해서 전사

하거나 살아서 돌아오는 모든 이

들에게 죄의 징벌을 면제해주겠다

고 선언한 것이 면죄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등장한 면죄부는 교황 율리

오 2세 때 ‘희년 면죄부(the jubilee 

indulgence)’라 하여 면죄부의 판

매 대금의 일부는 ‘성 베드로 성당’

의 건축 기금으로 사용되면서 루터

의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기게 됩니

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모든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의롭

게 되었는데 교황청의 면죄부 판

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95

개 조항으로 비판하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한지 

50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종

교개혁 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

다. 개신교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

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

서는 문화, 경제, 역사가 변하고 새

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신교는 

근대화의 문화 경제 성장으로 나

은 삶을 살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를 뽑으라면 당연 

‘대한민국’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16세기 로마에서는 거대한 성당을 

건축한 동 시대에 대륙 동쪽 끝 작

은 조선에서는 분쟁과 외세의 침

략으로 혼란을 겪었으니 말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붙여지고 죽음과 핍박을 겪으

며 이 땅에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심어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

어 세계로 뻗어가는 최고 선교의 

나라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대성당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부

럽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

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개설

하여 선교뿐 아니라 사회에 빛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

합니다. 

최근 한국 이호 목사님의 “대한

민국 건국 1호”라는 동영상을 대하

게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의 건국사를 자세히 

풀어 설명한 영상이었습니다. 그것

을 통해 더욱더 기독교에 대한 자

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주역들의 피 

흘림과 고통이 민족을 향한 애정

과 열망으로 온 몸이 떨렸습니다. 

동 시대 많은 목회자들 역시 일제

의 탄압과 핍박에서 나라와 민족

을 구하기 위해 고통 감수하였습니

다. ‘구국 기도회’를 통해 끊임없는 

나라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씨앗

이 되어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되

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소수의 목회자들로 인해 

과거에 쌓아왔던 신뢰와 명예가 

실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

니다. 그러나 다수의 목회자들이 

지금도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작

은 교회를 섬김 것을 십자가의 사

명으로 알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

니다. 

자랑할 만한 거대한 베드로 성당

과 같은 건물도, 명예도, 환호하는 

군중들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저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길 따라가는 목회자님들 ‘사랑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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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사랑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눈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시면

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

라고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

다. 이처럼 중요한 눈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눈을 말합니

다.  

두 번째로 ‘지안’이라고 하는데 

지식적인 안목을 말합니다. 지안이

라고 하면 디자인을 볼 줄 아는 눈

이나 예술작품을 잘 감상하는 눈을 

말합니다. 보는 눈은 있으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지안이 막

혀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물건을 어

린아이들에게 주면 모두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안은 있으나 지안

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의 뼈를 들여다 볼 수 있

는 엑스레이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저 멀리 비행기가 날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레이더는 지안을 가진 사

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육안

으로 볼 수 없는 물건은 한 차원 높

은 지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지안이라는 

안목을 통해서 보듯이 육안과 지안

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

은 오직 영안이라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고통과 

불편이 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아

들 딸 낳고 살아갑니다. 지식적인 

지안이 없어도 돈도 벌고 사업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 지

장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 영안이 나쁘면 인생의 어두인 

길에서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

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 영안이 환

히 밝아야 합니다. 

적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영적인 안

목인 영안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

니다. 육적인 눈은 매일 눈뜨면 사

용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TV를 보

고 시력이 나쁜 사람은 더 잘 보기 

위해 안경을 사용합니다. 지적인 눈

은 눈 뜰 때뿐만 아니라 눈 감아도 

사용합니다. 눈을 감아도 ‘저 집은 

이런 모델인데 이렇게 만들면 좋겠

다. 난 이러이러한 모델을 만들어야

겠다,... 난 내가 내일을 할 일이 많

다’ 등 눈을 감고 잠자리에 누워도 

훤히 다 보이고 직접 사물을 안 봐

도 지안이 있기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나간 일

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에 돌아갑니

다. 이것이 바로 지안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육안과 지안은 쉴 새 없

이 활동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8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

결하면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에는 영안이 

활짝 열렸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이스

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싸울 때 마다 아람 군대가 

집니다. 왜 싸울 때마다 지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그 사

람 때문에 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것

보다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잡으면 되겠다 싶어 하루 저녁에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

습니다. 아침에 시종 드는 사환이 

일찍 일어나 보니 아람 군사와 말

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

다. 사환은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

다. “선생님, 큰 일 났습니다. 어떠

합니까”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하

고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니 그 사환의 눈이 밝

아졌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군대가 산에 가득하며 엘

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

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의 영

광을 봅니다. 이 사건은 영안이 밝

아진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

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

에게는 영적인 눈과 영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

습니다. 영안이라는 개념이 예수를 

잘 믿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눈

이 뜨이면서 신기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예수를 

믿는 처음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육

신적인 눈을 달고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부터 영적인 눈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

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 밝게 하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

가기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

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마다 

많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가 밝은 영안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

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안경은 어떤 것일

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

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모든 백

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

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

신들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가나

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

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

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

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는 믿음입니다. 

<9면으로 계속>

이남수 목사
(하와이행복한교회)

푸/ 른/ 초/ 장 

영적인 눈 
(민수기 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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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데살로니가후서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적그리스

도가 이 땅에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며 언제 

오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LA의 한 신학생

A: 과거 ‘다미선교회’의 대표인 이장림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온다고  떠들썩하게 광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다미

선교회 173교회 8000명이 휴거를 기다렸지만  그날에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돈을 가로챈 사기죄로 1년간 감옥살이를 했

습니다. 이런 주님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

들에게 살후 2장에서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하는 편

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

이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

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

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

타날 것을 예고하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세상을 지배한 후에야 일어

날 일인데 그렇다면 언제 나타나는가? 적그리스도는 제3차 대전인 계9

장의 유브라데강 전쟁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계11:7절). 제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그리고 알 것은 제 3

차 전쟁이 일어나 인구 1/3이 죽는 전쟁이지만 그렇다고 이 세계가 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하는 전

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왜 제3차 대전 같은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첫째

는 계7장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

들에게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억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아직은 전쟁의 바람이 불면 안되는가? 지금은 택한 백성의 수의 상징

인 144,000의 수를 인치는 때이기에 그 수가 다 차기까지는 결코 제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은 몇 가지로 말합니다. 1)짐승(계13:1)-교회

를 짐승처럼 물어뜯고 핍박할 것입니다. 2)미운물건입니다(단9:27절).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금지하며 자기

를 예배하게 강요합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에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3)멸망의 가증한 것. 마24;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 진저” 멸망의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와 그가 강요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4)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5)자칭 하나님 

(살후2:4절)을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

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

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과거 왕들이 황제숭배를 강요한 것처럼 적그

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고자 할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1)정치적 왕권을 장악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

들을 IS처럼 죽일 것입니다. 2)종교통합을 해 종교권을 장악할 것입니

다. 다원주의의 거짓된 목사나 종교인들이 하수인이 될 것입니다. 3)경

제권을 장악할 것입니다(계13:7).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사업을 하고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합

니다.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는 자는 표를 받지 못하기에 핍박과 순

교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합니다.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택한 백성 차기까지 3차 대전 없어...적그리스도는 정치권 경제권 장악, 종교통합

지금은 기도할 때이며, 진정한 기

도에는 늘 믿음의 행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이 땅을 창조하시

고 사랑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

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땅, 미

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안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고 있는 반기독교 사상, 교

육, 정치, 문화, 실제적 일상생활 사

례들…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1. 오바마 정부와 언론들의 이중 

잣대 정책들 

조 케네디(Joe Kennedy)는 중동 

걸프 전쟁 참전군인이며 워싱턴에 

있는 브레머톤(Bremerton) 고등학

교 미식 축구팀의 football 팀코치

입니다. 그는 기독교 영화인 “Fac-

ing the Giants”를 보고 깊이 영감

을 받으면서, 자신도 영화 속의 코

치처럼 앞으로는 게임의 승부와 상

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

터 미식 축구장(Football field)을 

걸으며 모든 선수의 안전과 자신의 

팀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정하고 

씩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늘 기

도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학생들이 코

치와 함께 기도하며, 학생들 또한 

그들의 삶에 변화를 보기 시작했

습니다. 그런데 ACLU라는 반기독

교 단체가 강력히 지키고 있는 워

싱턴 주인지라,  ACLU의 감시를 받

았는지, 브레머톤 학교 역시 코치에

게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경고내용

은 “게임 전에 기도하지 말고, 게임 

후에도 선수들에게 영적으로 동요

하는 말이나 영감 주는 말도 삼가

고, 혹시 학생들이 기도한다고 할지

라도 코치는 절대 무릎을 꿇거나 고

개를 숙여서 학생들 앞에서 함께 기

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

다.  

코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

다. “저는 군대생활을 20년씩이나 

하면서 미국의 헌법과 시민의 자유

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깨닫게 된 것은 공립학교에서 일하

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국 헌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치는 그날 저녁 금요일 게임에

서도 기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조는 자신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했

습니다. “저는 구석에 숨어서 기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지 저의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

앙을 숨기지 않을 것이며, 브레머톤 

고등학교 미식 축구장도 포함해서

입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이중 잣대

가 허락될 수 있을까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현

재 미국 공립학교 중에서 오바마 대

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강력히 추

진하고 있는 Common Core STD를 

받아들인 주정부의 학교들은 이슬

람을 문화와  종교로 가르치면서 심

지어는 알라에게 하는 기도를 학생

들에게 가르치고 따라 하게까지 한

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 정책으

로 인해 무슬림 학생들의 기도 의식

은 거의 어디서든지 문화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반면, 크리스천들의 기

도는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

와 성도들이 몰라서도, 방관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2. 무슬림들에겐 종교자유를 vs 

기독교인들에겐 벌금을?

2년전 무슬림 직원 2명이 자신의 

이슬람 종교적 신념을 자신들이 다

니던 스타 트렌스포트(Star Trans-

port) 운송 회사가 위반하게 했다고 

미연방법원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리고 지난주 10월 말에 미연방법원

에서는 운송회사가 무슬림 직원의 

신앙을 위배하게 했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어, 그 운송회사로 하여금 무

슬림직원들에게 24만 불씩 보상금

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려 그동안 

신앙을 지키려고 벌금까지 물고 있

는 기독교단체들과 공동체들을 놀

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리스

천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와

는 완전히 다른 판결과 결과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Star Transport는 일리노이 주 모

톤에 있는 운송 회사입니다. 무슬림 

직원들은 당연히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회사가 자신들 보고 맥주 운

송을 시키는 것이 이슬람교 종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입

니다. 회사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

었지만, 무슬림 직원들은 맥주전송

을 계속 거부하여 결국 회사는 그들

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

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있기 때문이

며 무슬림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

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직원들은 해고 당

하자 마자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

이라는 단체에 회사를 고소하고 2

년 후인 지난주, 미연방법원에서 

운송 회사가 이슬람교 직원의 종

교적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직원에

게 24만불 보상금을 주게 했습니다. 

EEOC가 주장하기를 “미국의 기본

적인 원리는 종교적 자유와 관용”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언제부터 헌법적 종교적 자유와 

관용이 이슬람교 사람들에게만 적

용됩니까?

어떻게 이슬람교인의 종교적 신

념이 위반되면 24만불 보상을 받고 

기독교인 케익집 주인이나, 꽃집 주

인, 교회 목사님들의 종교적 권리를 

포기 못하면 온 재산까지 다 팔아야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되는 걸까요?  

3.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치는 공

립학교, 이에 대항한 용감한 12세 

소녀

텍사스에 있는 Katy Indepen-

dent School District의 선생이 7

학년 반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문장

을 보여주며 “사실(fact)”인지 “일

반적 주장(common assertion)”인

지 또는 “의견(opinion)”인지 구분

하라고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

님이 학생들에게 구분하라고 준 문

장 중 하나는 ‘하나님은 있다(There 

is God)’였습니다.

12살 Jordan Wooley는 자신의 

신앙에 따르면, 당연히 그 문장은 

사실이라고 대답했지만, 선생은 틀

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

은 없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

며, Jordan과 교사는 몇 번씩 같은 

논쟁을 벌였고, 여러 학생들도 교사

에게 ‘하나님은 진짜’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업은 웃기게

도 학생들과 교사의 논쟁의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Jordan은 말하기를 본인의 신앙

이 성적보다 더 중요하므로 감점을 

받아도 하나님은 있다고 답하였다

고 합니다. 그리고 곧 엄마 Chantel 

Wooley에게 있었던 일을 문자로 보

냈습니다.

Jordan의 엄마는 이런 일이 어떻

게 일어날 수 있냐고 중학교 교장

에게 항의하고 Jordan 12세 소녀는 

학군위원회에 호소하러 갔지만, 교

감이 막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

다. 그러나 용감한 Jordan과 엄마와 

함께 한 기독교 엄마들의 항의로 결

국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지나

쳤음을 인정했지만, 교육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3가지 예들은 시작일 뿐입

니다.    

지금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침묵하고 

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치”도 “

남의 일”도 아닙니다.  

이 일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며, 우리 가정

과 교회에 대한 공격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

회들에게 굳게 지키라고 주신 성경 

말씀의 원리원칙의 뿌리를 뽑고자 

하는 반기독교 세력에 맞서는 일들

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미국 내에서 증가되고 있는 반기독교 사례들

신앙의 자유 내건 이중잣대로 무슬림 옹호 기독교 배척 

가정/자녀/교회에 대한 공격...성경원리 뿌리 뽑는 행위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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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대 파세

마

(pasemah) 

민족의 소

그 룹 인 

76,500명의 

린 탕 족 은 

주로 쑤마

트라 섬의 

파세마 레

바르(Pasemah Lebar) 고지대 평

원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는 인근 섬에 살며 특히 동 수마트

라(Sumatra)와 보르네오(Borneo) 

해변 사이에 있는 섬에 살고 있다. 

파세마 족은 아마 보르네오 해

변에서 발원해 무역과 해상생활 

습관으로 인해 쑤마트라 섬과 파

세마 반도로 분산된 것 같다. 그들

의 문화는 시아마인(Siames), 자바

인(Javanes), 그리고 수마트라인

(Sumatrans)들 같은 타민족의 영

향을 많이 받았다. 린탕족 공동체

는 처음 부킽 바리산(Bukit 

Barisan)산맥을 따라 확장됐으며 

정치적 중심지 “파카르 알

램”(Pagar Alam 자연의 요새)은 

공격적인 이웃나라 래장(Rejang)

으로부터 파세마족을 보호하기 위

해 설계됐다. 오늘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라핫(Lahat) 시를 이 지방

의 수도로 지정했다. 린탕족의 대 

공동체는 무레님(Muraenim) 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삶의 모습

파세마족과 같이 린탕족은 전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마을사

람들은 대략 50-1000명 정도 이

며 나라의 대부분이 밀림으로 덮

여있다. 그러나 마을은 해변, 강 그

리고 도로를 따라 위치한다. 린탕 

족의 거주지는 지상 4-8피트 높이 

대나무 말뚝 위에 가옥을 지어놓

았다. 

린탕족의 80%는 농사일에 종사

하고 있다. 고무 생산은 주 수입원

이지만 커피와 벼도 재배한다. 논

벼는 호미로 심고, 쟁기는 황소나 

물소가 끈다. 린탕족의 주식은 밥

이며 부식으로는 옥수수, 얌감자, 

고구마, 콩, 생선, 바나나, 땅콩, 카

사바(cassava 열대식물), 그리고 

두리안(durian 가시외피와 부드럽

고 걸쭉한 속 열매). 닭과 염소고

기는 명절 때만 먹는다. 이 지역은 

건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풍부한 

물이 있다. 그러나 강물과 우물물

이 가끔 오염돼 끓이지 않고 식수

로 마실 수는 없다. 

린탕족은 보통 대가족이 함께 

기거하지 않는다. 대신 각 가정마

다 자신의 별도 거실을 소유하고 

신혼부부는 임시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살지만 가능한 조속히 자신

들의 살림집을 마련하기를 원한

다. 

여성들의 의상은 사롱(몸통을 

감쌀 만큼 긴 옷으로 만든 치마)을 

소매가 긴 면 브라우스와 함께 입

고 웃옷과 스카프 그리고 바지위

에 치마를 입기도 한다. 남성들은 

서구식으로 면 셔츠와 바지를 입

는다. 

신앙

린탕족은 인도 힌두교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지만 오늘날은 거의 

모두 수니파 무슬림이다. 각 마을

마다 하나의 이슬람 사원이 있어 

공식적인 종교 회관으로 쓰임 받

고 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적어도 몇 

번은 참석한다. 전원지역에서 린

탕 족은 정령숭배도 실천 하고 있

다. 토속적인 의술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샤만(shamans 의사)은 

영혼육의 질병에 대한 상담을 받

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린탕 족은 시골지역에 살고 있

기 때문에 실업율이 매우 높다. 많

은 남자들이 임시직과 정규직을 

위해 직업을 찾아 대도시로 이동

하고 있다. 

현재 이들과 함께 하면서 사역

하고 있는 선교기관은 없으며 린

탕족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자

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의 귀한 

영혼구원을 위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도록 선교 자원과 선교기관

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린탕(Lintang)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종교와 멀어지는 미국…유신론자 감소 추세

미국에서 신의 존재를 확

실하게 믿는다는 유신론자

의 비율이 7년 전보다 8%

포인트나 줄었다.

연구·조사 전문 기관인 

퓨리서치센터의 종교연구

소가 3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의 존재를 확신한다

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014년 현재 63%로, 2007년의 

71%보다 8%포인트나 감소했다. 또 자신의 삶이 종교

와 연계됐다고 답한 이도 2007년 83%에서 지난해 

77%로 6%포인트 낮아졌다.

퓨리서치센터는 지난해 6월4일부터 9월30일 사이 

전국의 성인 3만5천7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로 

종교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1%포

인트다.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는 지지 정당별로도 크게 엇갈

렸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 중 28%가 무신

론자로 집계됐다. 이는 7년 전 19%에서 9%포인트 증

가한 수치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어느 종교의 

종파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최

다인 38%는 개신교 복음주의자였다. 공화당 지지자

의 82%가 기독교도인 데 반해 민주당 지지자는 63%

만이 기독교도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 판결로 미국민

의 인식이 변하면서 종교를 막론하고 동성애자를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은 높아졌다. 동성애자를 포

용해야 한다고 답한 가톨릭 신자는 2007년 58%에서 

2014년 70%로, 개신교 복음주의자도 같은 기간 26%

에서 36%로 올라갔다.

이런 변화는 젊은 세대가 이끈 것으로, 특히 1980년

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세대 중 복음주의자라고 밝

힌 이들의 절반 이상이 사회가 동성애자를 적극 수용

해야 한다며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신론자의 비율은 줄었지만, 종교를 믿는 이들의 

신앙심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삶이 종교와 

연계됐다고 답한 이들의 ⅔가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 10명 중 6명은 한 달

에 1-2회 미사나 예배 등 종교 행사에 참석한다고 말

했다. 매일 자신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읽거나 소모임

에서 타인과 신앙을 공유한다는 이들은 7년 전보다 

많아졌다.

IS 이집트지부 “러시아 여객기 격추” 주장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 이집트 지부(시나 

윌라야트)는 31일 이집트 시

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를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 무장조직과 연계된 트위터 계정엔 이날 오후 “오

늘 여객기 격추는 러시아가 무슬림과 IS에 보인 적의

와 특히 시리아 알레포에서 저지른 학살의 대가를 치

루게 되는 시작”이라며 “러시아 여객기의 ‘십자군’을 

모두 죽였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갑자기 폭발하면

서 검은 연기를 내며 추락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됐다. 

이 비행기가 이날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인지는 확인

되지 않았다.

러시아 코갈림아비아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21 

여객기는 이날 오전 5시51분 이집트의 홍해변 휴양지 

샤름엘셰이크를 이륙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 시나이 반도 중북부에서 추락했다. 러시아

인 221명과 우크라이나인 3명 등 탑승자 224명은 모

두 사망했다.

이집트 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기술적 결함으로 추

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종교 탓 해고된 무슬림 ‘돈방석’…배상 기업은 폐업

미국 법원이 종교적인 이

유로 술(주류) 배달을 거부

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무슬림 남성 2명에게 거액

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

러나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기업이 올해 초 폐업한 바람에 누구에게 배상금을 받

아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미국 언론이 30일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 일리노이 주 중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의 제임스 섀디드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

유로 주류 배달을 거부한 무슬림 마하드 아바스 모하

메드와 압디카림 하산 불셰일을 해고한 스타 수송회

사에 2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27일 평결했다.

두 무슬림 남성은 종교를 실천하는 데 어긋난다며 

주류 수송을 거절했다가 2009년 해고당하고 나서 

2013년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통해 소

송을 걸었다. 두 무슬림 해고자를 대변한 EEOC는 소

장에서 스타 수송회사가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 두 사람을 ‘잘랐다’고 

적었다.

회사가 인력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민권과 종교적 

차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

졌다며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섀디드 판사는 EEOC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올해 초 책임을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배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26-27일 재

판에서 두 사람의 피해 몫을 24만 달러로 확정했다.

그러나 지역 신문 피오리아 저널 스타는 재판이 벌

어진 동안 스타 수송회사가 문을 닫았다면서 두 무슬

림이 배상액을 손에 쥐게 될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판결에 명확하게 누구의 책

임이라고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伊 행정법원, 로마시 동성결혼 등록 취소 결정

이탈리아 행정법원은 로

마시가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애자들의 결혼 사실을 

등록해준 것은 잘못된 것

이라며 등록 취소를 결정

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이탈리아 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그나치오 마

리노 로마 시장이 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한 16쌍의 

결혼사실을 등록해준 것에 대해 현행법상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했

더라도 일선 행정기관이 그 사실을 등록해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전했다.

마리노 시장의 동성결혼 등록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안젤리노 알파노 내무장관은 이탈리아 행정법원의 결

정을 환영하면서 “동성 결혼은 이탈리아 법률상 인정

되지 않고 그런 사실을 등록해준 일부 시장들의 행위

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따라서 각 시의 상급 행정기

관이 이런 결정을 무효로 했던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

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동성애자 협회 등은 그러나 행정법원 판

사들이 가톨릭 신자여서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

했던 카를로 데오다토 판사는 “현행법을 적용했을 

뿐”이라 말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인 안사는 보도

했다.

교황, 성추행 추문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사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창립자 등의 성추행 추문을 겪

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에 사면의 일종인 ‘전

대사’(全大赦)를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바티칸 라디

오가 보도했다. 바티칸 라디오는 “지옥 같은 과거로 

인한 거대한 추문을 거친 

그리스도의 레지오가 정화

와 부활의 시기에 들어섰

다”며 이같이 전했다.

가톨릭교회에서 전대사

란 죄를 저지른 신도가 고

백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뒤에도 그 죄에 따라 현세나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

잠벌’(暫罰)을 일정 조건 아래 전부 없애주는 것을 뜻

한다.

이번 전대사는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속죄를 위해 

치르는 대가인 ‘보속’(補贖)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레

지오 단원들에게 내려진다. 바티칸 라디오는 “전대사

는 자비의 행위에 충분한 시간과 육체적·정신적 노력

을 기울인 이들에게 주어진다”며 “레지오 단원들은 

또한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거나 선교 임무에 참여해

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달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Jubilee of Mercy)과 

내년 예정된 교황의 첫 멕시코 방문 등을 앞두고 반포

된 이번 전대사는 현 수도회 총장인 에두아르도 로블

레스-질 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 창립 75주년을 맞는 그리스도의 레지오는 

22여개국에서 활동하는 사제 800여명과 신학생 2천

500여명으로 구성된 수도회로, 최근 수년간 멕시코 

출신인 창립자 마르시알 마시엘 신부 등 수도회 소속 

사제들의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었다.

마시엘 신부는 1940-1950년대에 어린 신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여성과 관계해 자녀를 낳는 등 이중생활

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05년 수도회 총장직에서 물러

났으며 2008년 사망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이 수도회 

칠레 분원을 이끌던 아일랜드 출신 존 오라일리 신부

가 어린 소녀를 성추행해 칠레 당국에 의해 추방되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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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다. 과연 영적이란 무엇일까?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동을 주는 음

악에 이르기까지, 영적이라고 불

리는 것들이 무척 많다. 문제는 이

렇다 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정

확히 말하자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판단에 의

거한 주관적인 생각을 상대에게 

거침없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때

로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칭찬일 

수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간

혹 ‘영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함부

로 함으로서 상대에 대한 흠잡기

와 비난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

다. 매우 모순적인 일이다. 사실 남

을 비판하는 태도 그 자체가, 그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이지 

않은 행동이란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신앙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어

떤 변화가 있었는가?  

  

1) 교회역사를 보면...  

▪ 신앙인으로서의 각성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기 전, 초

대교회의 역사는 곧 순교의 역사

였다. 그들의 피는 교회가 서 있는 

터의 영적 거름이 되었다. 숭고한 

것은 성도의 죽음 자체가 아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

다는 것을 죽음으로 분명하게 드

러내려는 그것, 즉 그리스도의 복

음에 대한 확신이다. 초대교회에 

속한 신실한 성도들이 지녔던 분

위기는 양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였기에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다

른 한편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소

유한 채 매일의 삶 속에서 당당하

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순교가 현

실이었던 시절의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였다. 어려운 환경이 그들

을 깨어있게 하였다. 신앙을 지닌

다는 것은 자연스레 안락한 생활

을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던 성도

들은, 배교하거나 이름만의 성도

로 남아있었다. 순교자들이 흘린 

붉은 피는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

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의 증

거였다. 그들의 순교는 강요된 것

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피를 온

전히 드러내려는 자발적인 선택이

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순교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졌다. 항상 

순교 정신으로 무장하고 지내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없었

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성숙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러나 불행하게도 로마 황제의 보

호를 받으며 새로운 환경을 맞은 

성도들의 신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

다. 순교도 불사하던 신앙이 오간

데 없어졌다. 교회에 출석하고 기

초적인 성도의 의무를 다하면 충

분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갔다. 특히 신앙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동기에서 교회를 찾은 

세속적 사람들의 영향력도 결정적

인 한 몫을 했다. 

신앙 자체가 매우 자유로운 모

습으로 변질된 것이다. 그 결과, 그

들은 신앙인으로서의 각성이 절실

히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성도간의 관계가 중시되었던 교회

의 모습이 변하여 제도적인 형태

로 발전하였다. 자연히 성도 개인

의 거룩한 삶까지 세밀하게 챙길 

수 없었다. 교회가 신앙의 세속화

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잃은 것이

다.  

▪ 붉은 순교에서 녹색 순교로   

이때부터 새로운 형태의 순교가 

시작되었다. 녹색 순교(Green 

martyrdom)이다. 녹색 순교는 붉

은 피를 흘리며 순교한다는 붉은

색 순교(red martyrdom) 또는 모

든 재물과 특권 등을 포기하는 흰

색 순교(white martyrdom)와 구

분된다. 녹색은 자연을 의미한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산과 들과 

같은 외진 곳에서의 고난을 선택

하여,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려는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

를 의미한다. 이들은 금식과 회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

아보는 일과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노동에 몰입하였다. 

이들은 국가적 차원의 배려 속

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에 출

석하는 성도의 신앙 상태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여,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

면서 더욱 순수해졌던 선배들의 

신앙태도로부터 멀어지게 된 사실

을 우려하게 되었다. 영적 암흑기

가 찾아온 것을 우려한 그들은, 물

려받은 순교 정신을 계승하기로 

작정하고 들과 산을 찾기 시작하

였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이미 영

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동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미 금욕주의 운동이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

지고 있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살

면서 복음전파에 사명을 다한 사

실을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심

각하게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키프리안과 터툴리안

은 거룩한 삶을 하려면 결혼을 포

기하여야 한다며 독신생활을 강조

하였다. 성적 유혹 자체를 죄악시

하였기 때문이다. 육적인 것은 악

하고, 영적인 것들은 선하다고 믿

는 이원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 금욕생활 - 개인과 단체 

제도화된 신앙으로부터 탈출하

여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선택한 

금욕생활은 두 가지 형태, 즉 개인

적인 생활과 공동체 생활로 나타

났다. 먼저 개인적인 생활을 살펴

보자. 이들은 세례요한의 광야에

서의 삶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세

상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입는 

것이나 먹는 것 등 육체를 위한 노

력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오로

지 영적인 삶에 충실하려 하였다. 

초기 수도사로서 성 안토니(St. 

Antony, 256-356)를 꼽을 수 있

다. 초대 교부 아다나시우스의 “성 

안토니의 생애”에 그에 대한 상세

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안토니는 

이집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

라났다.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 21

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그는, 물

려받은 많은 유산을 모두 나눠준 

후에 동굴에서 자면서 금욕의 신

앙을 걸어갔다. 

공동체 생활은, 개인적 생활을 

강조한 수도승들의 태도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역시 이

집트 사람 파코미우스(Pachomius, 

290-346)에 의해 발전되었다. 여

럿이 함께 모여 금욕주의적 신앙

을 도모하다가,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규칙이 정해졌다. 개인이 지

닌 신앙과 삶의 태도가 공동체 정

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향

후 4, 5세기에 보편화된 수도원 운

동의 시작이다. 

결국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신

앙은, ‘영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제도적인 교회를 떠난 신

앙’이었다. 또는 ‘제도적인 교회를 

떠난 신앙’은 ‘영적인 신앙’을 강조

하며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

다. 

<9면으로 계속>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영적’은 금욕주의와 구분...조직교회 통한 하나님의 뜻 거부는 애석

영적인 성도는 성령 충만 해야...그리스도 안에서 반복적 변화 체험

1. 초대 교회 - 고난의 끝, 방황의 시작 (5)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 

중 하나가 외로움일 것이다. 그리

고 한부모들은 더욱 외로움에 시

달린다. 한부모들이 외로움을 느

끼는 원인은 그동안 함께 살던 일

부 가족 또는 친구들과 멀어진 것

과, 지금의 시대가 부부중심의 문

화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 가족이

나 친구들의 지나친 관여 등등 이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에 

있다. 또한 스스로가 무가치하다

는 느낌과 거절감, 그리고 영적인 

것들도 한부모들의 외로움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외로

움에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

다. 

외로움에 대처하기

첫째, 홀로 서는 것을 배운다. 

예수님도 홀로 계셨던 시간이 

있었고(40일 금식기도, 새벽 미명

의 기도 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

셨던 사도 바울도 광야에 나가 3년

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외로

움의 시간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도록 하라. 하나님이 허락하

신 외로움의 학교에서 삶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교훈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 

곧 낙심이나 좌절이 몰려올 때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다(4영리중 제1원리). 

둘째, 혼자 사는 동안 최대의 훈

련을 받는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공부 프

로그램, 가정사역 프로그램, 이혼

가정 회복모임, 자녀양육 모임, 내

적치유, 개인 또는 집단 상담 등 개

인적인 약점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갖는 것

이다. 혼자 사는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훨씬 더 준비되고 훈련됨

으로 보다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

게 된다.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자기훈련을 하고 영성을 개발하도

록 노력하라. 

셋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동성

친구와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시

기 위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지만 친

구는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

는 곳에 찾아가서 겸손히 그들에

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외로운 마음에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기고 싶어 하

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성 친구

를 사귀는 문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상처가 덜 치유된 상

태에서(건강한 홀로서기가 되지 

못한 상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

면 그 상처가 새로운 관계의 기본

으로 깔리게 되기에 두 사람의 관

계를 악화시키기 쉽다. 

넷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들을 찾아서 섬긴다. 자녀들을 돌

보는 한부모라면 생계를 책임지고 

또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이 부족

할 것이다. 특히 여자들은 전문직

이 아닌 이상 아이들과 생계를 꾸

려가기 위해 두세 가지의 일을 하

게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할애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

람들을 찾아서 섬기는 것도 외로

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

시 말해 외로움에 더욱 적극적으

로 대처하여 자기 훈련의 시간으

로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외로움 

 가정사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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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

께 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저울과 같다. 주님이 우리와 함

께 하신다면 약속하신 기도의 응

답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기

도는 주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우리는 기

도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한다. 

결코 두려워 말고 “믿고 구한 것

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0-24)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구해

야 한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다. 기

도한 것을 믿지 못하면 응답도 

없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염려

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시간

마다 정복해야 한다. 믿음을 가

지면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믿음

이 생기지 않는다. 주님이 제자

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

셨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 말라” 

하신다.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물러갈 것이다. 

기도할 때 뿐 아니라 언제 어디

서든 두려움이 큰 적이다. 그러

니 평강을 가지고 기도하라. 주

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신

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도 말라”(요14:27). 이것이 주님

의 마음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배짱과 용기

가 아닐까? 다윗이 골리앗을 공

격할 때도 그 믿음이 용기와 배

짱이 없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이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19

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

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다”라고 하셨으며,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

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

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

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확신하며 영혼에 힘을 얻

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힘차

게 살아가야 한다.

확신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기도하자

창세기 32장 26절 이하에 보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던 야곱

은 형 에서가 400명의 종을 이끌

고 마주 온다는 말을 듣게 된다.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

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과

오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게 된

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을 이기

기 위해 가족을 두고 혼자 얍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

나 축복해 달라고 밤새도록 붙들

고 늘어진다. 천가가 날이 새려하

므로 떠나고자 할 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노라고 목숨

을 걸고 졸라댔다. 그 때 야곱은 ‘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훤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벧엘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약

속을 받았고, 체험도 했다. 그러

나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정도의 확신이 없었다. 확신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면 알면서

도 약해진다. 믿으면서도 두려워

한다.

예수님의 경우 겟세마네 동산

의 기도가 왜 필요했겠는가? 당

신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다. 삼일 만에 다

시 살아나실 것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

하는 동안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

길 만큼의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

다.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었다.

우리는 성경지식이 많다고 자

만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경력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한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야곱처럼 기도하여 마음속

에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완

전히 몰아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확신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만이 확신을 준다. 다

니엘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두려

움 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기도만이 만사에 확신 

있는 삶을 준다.

자신을 믿지 말고 주의 능력을 

믿으라

기도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

님을 믿는 행위 자체이다. 내 능

력,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등 

내게 관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다. 내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는 드

릴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고(빌

4:13)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

고 의탁하는 행위가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순간은 자기

를 부정하고 반면 하나님을 전적

으로 의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고 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성

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단에서 밤을 지새울 때가 많다. 

그러므로 육체를 이기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복이 기도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불신

자와 다를 바 없다. 기도할 수 있

는 은혜를 주심은 연약한 인간에

게 힘을 주시고 돕겠다는 약속이

다.

믿음이 있으면 용기도 생긴다

사자 굴에 드어간 다니엘의 믿

음은 바로 용기였다(단3:13-18).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

면서도 웃으며 죽음을 맞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용기가 아닌가? 

베드로의 경우에도 두려움과 떨

림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처음과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된 나중이 

달랐던 것은 바로 용기의 유무 

때문이 아닌가?

초대 서머나교회 목회자였던 

폴리갑에게 순교 직전 체포해가

는 경찰이 말했다.

“목사님, 한 번만 예수를 부인

하고 풀려나오셔서 다시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만 

부인하십시오” 그랬더니 폴리갑

은 “여보게, 나의 주님은 내 80평

생에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

았는데 내가 이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내 주님을 부인

하겠나? 그렇게는 못하네.”

그리고 폴리갑을 화형시키기 

위해 장작더미에 기름을 뿌리고 

그 위에 올려놓고 경찰이 손발을 

묶으려하자 다시 입을 열었다. “

그냥 두게. 주님께서 내가 몸부

림치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네.”

결국 폴리갑은 묶이지 않고 훨

훨 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장렬하

게 순교했다. 바로 이 믿음도 용

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용기

와 배짱이 수반되어야 진실한 믿

음이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들이

여! 주님은 한순간도 어김없이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슬슬 사람

의 눈치를 살피며, 교인들의 비

위나 맞추면서 늙어죽도록 자리

나 지키며,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은지 스스

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예수

만 부인했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도 주님을 부인하고 신사

에 참배했다면 살아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총회장도 하고, 또 

무슨 총재도 하셨을 것이다. 그

랬으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셨을

까? 주님은 죽는 날까지 지혜와 

꾀로 일하는 척하지 말고, 주의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다

가 죽으라고 하셨다(계2:10). 그

래서 주님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

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눅

17:33)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살아있는 오늘에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증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기도응답 받으려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정복하고 확신 평안 유지

내가 가진 능력, 지식, 지혜, 경험 등 모든 것 부정하는 행위가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13)

기도는 주의 능력을 확신하게 한다

사·모·칼·럼

‘심과 성’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교회에서 휴가를 받을 때면 남편과 이곳저곳을 다녀본다. 우리가 다닌

다고 해야 총회, 세미나, 선교모임... 이런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낯선 곳에

서 며칠씩 살다 보니 그동안 익숙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았던 익숙한 

것들에 대한 고마움들이 다시 밀려온다. 우리 집이 좋고 우리 동네가 좋

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사람들이 진짜 좋고... 그러면서 삶에 대해

서 아무런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이 아침마다 눈을 떴던 일상에 대한 미안

함과 고마움이 새롭게 올라온다. 

그렇다. 삶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내가 사는 삶이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심과 성’(마음과 성품)을 수련하려 궁리를 하고, 책을 읽으

며, 기도로 무릎을 꿇다가 계시처럼 떠오르는 생각들을 소중하게 모아 안

으며, 내 삶이 얼마나 시온의 대로 같고 내 자신이 얼마나 시원한 사람인

지를 알아차리며 이 신선한 가을 숨을 만끽해본다. 

삶은 그런 것 같다. 일단 내가 발을 내 딛어야만 알아지는 비밀이 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도, 지팡이를 내려 쳤을 때도 아니

라, 홍해는 모세가 발을 내딛을 때 비로소 갈라졌다. 그런 걸 우린 용기요, 

결단이요, 담대요, 모험,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믿음’이리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거기에 지혜의 가속도가 붙고 요령이 터

득되어지고, 사는 것이 쉬워지고 어쩌면 매달리지 않아도 저절로 풀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나이의 키가 훅 자람에 따라 마음에 들어오는 색깔이 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심과 성’의 질을 나타내듯이 그 색깔의 옷을 입고 스카프를 사고 그 

색깔의 노트를 사며 그 색깔만 보면 나를 본 듯하여 흥분되고... 그래서 급

기야는 성도님들이 누가 그 색깔의 물건을 갖고 있는 것만 보면 ‘그것 사

모님 드려라’ 할 정도로 나를 대변하는 색깔이 되었다. 그 색깔을 좋아하

는 나의 저의가 뭘까... 결국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으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래서 나의 맛과 향과 심과 성의 

모든 조화가 그 색깔을 통해 전달되기를 내심 바라는 심산이리라. 

사람이 의식지수가 300이 되면 무엇이든 자발성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성의 시작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애

틀랜타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중에 이런 연습을 해 보았다. 한 발자

국 더 느리게 사는 연습... 조금만 더 천천히 씹어 먹으며 밥과 반찬을 음

미해 보고 조금만 더 유유자적한 걸음걸이로 땅과 나무와 건물과... 그런 

것들과 인사해 보고, 가끔은 게으르게 사는 자신을 용서해 주면서 조금만 

더 천천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분의 음성에도 세밀히 귀를 기

울이는 연습... 늘 바쁘고 조급하게 사는 나의 모습은 바로 지혜 없음에서, 

욕심에서, 게으름에서 오는 산물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

에 접어들면서도 아직도 서툰 나의 삶의 현 주소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었다. 

그렇다. 바깥 날씨에 늘 주의를 기울이며 살듯이 조금만 서로의 마음의 

날씨를 알아차리면, 누구에게나 맘 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그 ‘심과 

성’, 그 진짜가 보일 텐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게 되는데... 그리

고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이 않을 텐데... 사랑 없이 보려하니 그렇게도 

깜깜할 수밖에.... 

울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리를 한번 마음껏 지르고 싶은데, 분해

서 화를 한번 내고 싶다는데, 그거 한번 풀어줄 곳을 찾지 못해 가슴앓이

를 하는 사람들... 힘들어 지쳐도 놀면 죄 짓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일 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영혼 질서 하나가 회복이 되면 범

사가 잘 되고 건강한 가슴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

의 원리인데...  그 순서 하나 바로 매기지 못해 안절부절인 우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별게 있겠는가? 우리는 때로는 책을 잘못 

고르듯이, 의사가 오진을 하듯이, 상대의 마음도 또 나 자신의 마음도 잘 

못 진단하여 맘을 상하게 할 때도 또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한 진짜 ‘심과 성’이 따로 있음

을 알아주는 것, 그렇게 이해해주고 한 발자국 다가가주고 그리고 그게 

고마워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사는 것... 그런 ‘심과 성’들이 만나 더 잘 조

율해서 최고의 ‘심과 성’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수이

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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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와

서 집에 들어서자말자 막무가내 밥

과 김치를 찾았던 적이 있다. 며칠 

여행하는 동안 주로 양식으로만 식

사를 하다 보니까 밥과 김치가 정

말 먹고 싶었다. 필자의 아내가 차

려준 맛있는 쌀밥에 김치 한 점 얹

어먹는데 마치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듯한 마음의 시원함을 느

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

다. 밥과 김치는 수십년 그리고 평

생을 매일 먹고 살아 오는데도 어

떻게 전혀 싫증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일까? 매우 평범한 질문이

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

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세월이 

지나면 마음의 싫증을 느끼기 때문

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록 밥과 김치를 먹으면서도 마음

의 싫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밥과 

김치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의미 때

문일 것이다. 특별한 의미라는 것

은 밥과 김치가 단순히 우리의 입

맛을 돋구어주는 기능의 차원을 넘

어서 실제로 우리의 신체를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절대적인 역

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밥과 김치를 주 메뉴로 여겨온 한

국 민족에게는 밥과 김치는 평생에 

걸쳐서 뗄 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

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민족마다 주 

메뉴는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각 

민족들이 취하는 주 메뉴는 육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육체의 

성장과 육체의 에너지를 공급해주

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적으로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섭

취하여야 할 주 메뉴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주 메뉴를 제대로 섭

취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서서히 

비실거리게 된다. 비실거린다는 것

은 육체적으로 약해진다는 뜻이다.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런 원리는 그리스

도인들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정

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영적인 

주 메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건강치 못하게 되면서 이

런 저런 영적 질병에 시름 거리게 

된다. 여기서 영적인 주 메뉴의 뚜

껑을 열기 전에 영적인 스낵에 대

하여 잠깐 생각해보자. 스낵을 잔

뜩 먹고 나서 정식으로 식사를 하

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아마 몇 

숟가락 끌쩍끌쩍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스

낵으로 이미 배가 채워져 있고 또

한 스낵으로 이미 입맛이 변해 있

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현

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경종을 울

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스낵들

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군데군데 영적 스낵의 위험

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었다. 사

도 바울이 경종을 울렸던 영적 스

낵은 헛된 속임수로 표현된 헛된 

철학과 그리스도 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상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들이다. 정식 주 메뉴보다 스

낵 종류를 더 많이 섭취하면 어떻

게 되겠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틀

림없이 크고 작은 성인병들이 나타

날 확률이 높다. 영적인 스낵에 해

당하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영적인 주 메뉴보다 더

욱 많이 섭취하면 결과는 너무나 

뻔 한 것이다. 이런 저런 영적 질병

에 걸려서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당신이 지역 교회에 속한 그리스

도인이라면 매우 단순한 질문 하나

를 던져 보고 싶다. 당신과 당신이 

속한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꾸준

히 성장해가기를 기대하는가? 그

렇다면 영적인 스낵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취하라. 영적인 스낵들은 

표면적인 멋을 부리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속으로는 곪아 터지게 하고 

썩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라. 영적인 

스낵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영적인 

주 메뉴를 붙잡으라. 영적인 주 메

뉴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이다. 더 이상 신학이 

복음을 능가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신학이 복음을 지원하도록 하라. 

더 이상 전통이 복음을 능가하도록 

하지 말고 전통이 복음을 지원하도

록 하라. 더 이상 무늬만 정확한 교

리를 내세우지 말고 그 정확한 교

리가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보더라

도 꽉 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으로 표출되도록 하라.  

마틴 루터는 중세 시대에 자칭 

개혁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컵의 

표면만 터치를 하고 컵의 속에 대

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다. 

현 시대의 기독교가 꼭 귀담아 들

어야 할 소리가 아닐까 싶다. 도대

체 개혁이 무엇이며 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기독교

의 개혁은 무엇인가 새롭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그 원래의 자리는 하

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

는 장소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

한 해결책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다. 그래서 돌아가야 할 곳도 주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가야 할 

방향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다. 이제는 더 이상 표면적으로 

무늬만 그리는 기독교는 중단하자. 

속의 내용이 진리이신 주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으로 꽉찬 그런 기독

교를 꿈꾸어 가자. 이런 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름다운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나누고 또 나

누고 싶지 않을까?  

목회서신 

들으라 깨어라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7면에서 계속>

그들이 추구했던 ‘영적’ 신앙인의 

모습은 결국 어떤 것이었는가? 주

관적이며 금욕적이었다. 하나님께

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

시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

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사명

을 주셨다. 신앙의 자유와 함께 제

도화된 교회는 이 일에 더욱 매진

할 수 있었으며, 기대한 큰 열매를 

얻기도 하였다. 

문제는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다

는 현실이나 그로 인해 더 이상 순

교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

다. 교회가 나라의 보호를 받았거

나 제도화 된 자체가 문제가 아니

다. 문제는 사람이다. 순교적 정신

을 포기한 신앙인들의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던 교회를 향해 

은혜를 베푸셔서 신앙의 자유를 허

락하셨다고 확신하며, 지도자와 교

인이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새 출

발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순

교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교회를 

떠나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노

력한 자체는 매우 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교회 밖에

서 찾은 ‘영적’ 생활을 참된 신앙 전

형이라고 주장하여, 조직교회를 통

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

려 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적이다!’라는 말은 매우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혼동을 주었

다.  

2) 성경이 보인다 - 로마서 

8:13; 갈라디아서 5:22-26; 고전 

3:1-3, 16-17 

영적이란, 먼저 육체적인 것과 구

별되는 사용하려는 이원론에 입각

해서 이해될 수 없다. 특히 영과 혼

과 연결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시도

이다. 영적이란 거듭난 사람 또는 

성화된 사람을 말한다. 영적이란 

말은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과 관

련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주

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이다!“라고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겉으로 드

러난 어떤 사람의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을 ‘영적’ 신앙인으로 결정

지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성령의 덕이 있

느냐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남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기보다, 그를 인도하는 성령의 영

향력인 말씀에의 순종이란 열매로 

드러나는 성도이다.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 또는 성화

의 삶을 드러내지 못한 자를 가리

킨다. 영적인 성도는 성령에 충만

하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에 대하여 살면서 반복적으로 변화

를 경험한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계속>    

<4면에서 계속>

나와 세상을 비교하고 내 힘과 

세상의 힘을 비교해 보는 것이 아

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하

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생

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

볼 때는 항상 좌절과 불가능의 벽

에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열 명의 정탐

꾼이나 백성들은 자기들의 능력만

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안된

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

호수아와 갈렙은 내 힘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 능력과 가능성을 바라보았을 때 

승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

라!’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세 번째는 ‘미래 지향적’이라는 

안경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

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자

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의 소

망보다도 지나간 일들을 못 잊어합

니다. 본문에서도 열 명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

수아와 갈렙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

게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

고 천국을 바라보고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지적인 눈이 밝은 

것은 대단히 귀한 복입니다. 그러

나 우리의 영안이 밝으면 그것은 

더욱 귀중한 복입니다. 영안이 밝

으면 우리의 인생길도 밝아질 것입

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날

마다 교통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

는 그 믿음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

야 합니다. 지난 과거를 붙들고 살

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천국을 소

망할 때 우리의 영안은 날로 밝아

질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대

회가 오는 11월 29일(

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연

합기도대회를 위한 기자

회견이 2일(월) 오전 11

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

에서 갖고 다민족이 함

께 연합으로 남가주는 물

론 미국의 영적각성 및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소원

하는 기도회를 갖게 된다고 밝혔

다. 

이번 기도회는 그동안 11/11/11 

다민족연합기도회부터 작년에 있

었던 11/11/14 다민족연합기도회

까지 가졌던 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기도회가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다민족연합기도회는 

각 민족별로 시간을 할당해 기도회

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기도회는 참

여하는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기

도회를 갖게 되며 기도순서도 한

국, 베트남, 라티노, 필리핀, 일본 등

이 연합으로 기도하게 된다. 

각 민족별 기도인도자는 그들의 

언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해 기도회

를 진행하게 된다. 

샘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

회견은 김기동 목사(2015 다민족

기도대회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했

으며, 라몬 아로요 목사(TV쇼 진행

자)가 기도를, 한기홍 목사(2015 다

민족기도대회 대표대회장)가 설교

했다. 

이어 다민족기도대회 홍보영상 

소개,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A 

Line in the Sand Director)와 에즈

라강 목사(2015다민족기도대회 공

동대표)가 다민족기도대회의 당위

성을 설명했으며 데이빗전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2015 다민족연합기도대회, 29일 애나하임컨벤션센터

‘이 땅을 고쳐주소서!’주제

2015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제13차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

회 및 목사안수식이 지난 10월 26

일부터 29일까지 남가주새언약교

회(담임 강양규 목사)에서 ‘함께 가

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성황

리에 열렸다. 

총회는 총 3부에 거쳐 개회예배

와 성찬예식, 그리고 목사 안수식 

순으로 있었고, 토론토주님의교회

에서 청원한 김형민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날 개회예배는 미주총회 총무

인 양승민 목사의 사회와 미국동부

지방회장 박순탁 목사의 기도, 캐나

다 서부지방회장 남규 목사의 성경

봉독, 헤세드글로벌 예술선교회의 

특별찬송에 이어 한국교단총회 장

송덕준 목사의 설교, 미주총회 총회

장인 장동신 목사가 지난 회기 수

고한 각지방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마쳤다.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전한 총회장 송덕준 목사는 “

사명자인 바울은 눈물의 목회자였

는데, 고 김응조 목사님께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해야 할 일이 여

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할 일

은 눈물로 강대상을 적시는 것이라

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눈물로 강대상을 적

셔서 눈물의 목회자가 되라. 또한 

이민목회가 어느 목회보다도 힘들

고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

며 성령충만한 목회자가 되라”고 

전했다.

제 2부 순서로는 성찬예식으로 

증경 미주총회 총회장인 박용덕 목

사가 성찬식을 집례 했고, 이어서 

가진 제3부 순서로 목사안수식을 

가졌다.

이날 선출된 신 임원은 다음과 같

다. 

△총회장 최한오 목사(미국서부

지역, 나성성지교회) △부총회장 최

강인 목사(미국동부지역, 운광교

회) △총무 양승민 목사(캐나다동

부지방회, 토론토영암교회) △서기 

오명석 목사(미국동부지역, 샘솟는

교회) △회계 이윤수 목사(미국서

부지역, 한국인선교회 미주대표).
<기사제공: 예수교미주성결교회총회>

제13회 정기총회 및 목사 안수식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새 총회장에 최한오 목사 

제13차 미주예성총회 및 목사안수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40여 년 동안 음악사역에 종사해 

온 송규식 목사가 남가주에서 전문

혼성합창단을 창단하고 단원을 모

집한다. 현재 LA매스터코랄 단원

이며 독창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선

주 씨가 부지휘자로 협력한다. 

단원 모집인원은 성악전공자 20

명과 부전공자 20명(각 파트별 10

명씩)으로 부전공자는 레슨 또는 

부전공으로 성악을 공부한 자 중에

서 선발한다. 

아직까지 남가주에서는 단원들

이 사례를 받고 활동하는 전문합창

단이 없는데 Holy Voice Mission

이 주관하고 ALS MS 회사가 후원

해 문화선교를 목적으로 본 David 

Song Singers(다윗의노래합창단)

를 창단하게 된 것. 

단원들의 사례는 연습수당 시간

당 25달러, 찬조출연 수당 100달러, 

연주수당 200달러이며 부전공자 

단원들에게는 연습수당 시간당 20

달러, 찬조출연 수당 80달러, 연주

수당 160달러 씩이 매 회마다 지급

된다. 

단원모집 오디션은 Handel's 

Messiah No.7 "And He Shall 

Furify"와 No.12 "For Unto Us A 

Child is Born"를 원어(영어)로 각 

파트별 한 명씩 4중창을 하는데 무

반주로 해야 하며 자유곡 1곡은 

Legato곡을 무반주로 불러야 한다. 

모집마감은 11월말까지 선착순

으로 선발하며 오디션일정은 개별 

통보한다. 정기 연습시간은 매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이며 연습장

소는 3600 Wilshire Blvd . 

#1200(12층) LA.

신청방법은 qsong405@gmail.

com으로 이력서(생년월일 기입)를 

보내면 된다. 

▲문의: 상임지휘자 송규식 목사

(714-699-0210) 
<기사제공: David Song Singers> 

David Song Singers 단원모집
전문혼성합창단, 연주 및 연습 수당 지불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

는 노숙자들과 함께 찬양하는 추수

감사예배를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 The Well Mission Church에

서 열었다. 

나주옥 목사는 “한국의 추석과 

미국의 추수감사절 사이인 10월말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련했다”고 전하며, “올 한

해 울타리선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서 감

사하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따뜻한 추수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

린다”고 말했다. 

나주옥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추

수감사예배는 Road to Him 

Ladie’s Ensemble, 소노로스 남성

중창단, LA Peniel Chorale, 김미선 

목사, 테너 안성주 장로, 테너 최왕

성, 소프라노 에이미 윤이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또한 오직예수교회 교인들이 자

원봉사자로 참여해 이날 참석자들

을 위해 음식을 서브했다. 

한편 울타리선교회는 오는 12월 

19일(토)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

에서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크리스

마스 예배를 드리게 된다.

▲문의: (213)819-3300, 595-

7073
<박준호 기자>

울타리선교회, 노숙자들과 함께 추수감사예배
12월 19일 노숙자들과 크리스마스예배 드려

울타리선교회가 주최한 노숙자들과 함께 찬양으로 추수감사예배에서 나

주옥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여승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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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2015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하는 2015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이 11월 29일(주) 오후 6시 뉴욕초대

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현재 아동결연을 하고 있는 후

원자 뿐 아니라 앞으로 아동결연 할 후원자도 초청한다.

▲문의: (646)270-9771

제 7회 바디워십 페스티벌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양희철 목사)가 주최하는 제 7회 바디워십 

페스티벌 및 오바마 대통령상 시상식이 11월 29일(주) 오후 6시 뉴

욕충신교회(담임 김혜택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연

령 제한 없이 모든 크리스천 그룹이 출전할 수 있으며 개인출전은 

안된다. 출전 팀에게 수여되는 상금은 출전 팀이 추천하는 선교지 

보내지게 된다. 참가비는 1백 달러. 음악은 6분 이내의 찬송가 혹

은 가스펠송이다.

▲문의: (718)353-1388 최지호 목사

좋은목자교회 이전축하 감사예배
좋은목자교회(담임 김신영 목사) 이전축하 감사예배가 11월 8일

(주) 오후 5시 새 교회당에서 있게 된다. 새 주소는 130 West Old 

Country Rd., Hicksville, NY 11801

▲문의: (516)203-2878

뉴저지 Joyful어린이선교합창단 단원모집
뉴저지 Joyful어린이선교합창단(지휘 이성은)이 합창단원을 모

집한다. 2차 오디션 신청서를 받고 있다. 합창단원들은 △하나님

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사를 통해 마음으로 찬양하는 법을 배움 

△정통 클래식 성악 발성법 및 음악 기초 이론 교육 △풍부한 경

험과 실력을 갖춘 지휘자 및 강사진의 체계적인 교육 △카네기홀 

및 링컨센터와 같은 뉴욕의 주요무대에서 정기공연 △봉사연주 

참여시 연습시간을 포함한 봉사 크레딧 수여. 웹사이트 : www.

givechances.org

▲문의: (201)580-2653

제 1차 심폐소생술 공개교육실습
미동부생명의전화(김영호 목사)와 대뉴욕한인간호협회가 주최

하는 제 1차 심폐소생술 공개교육실습이 11월 12일(목) 오후 6시

부터 9시까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에서 열린다. 모집인원

은 21명이며 참가비는 30달러. 수료증을 발급한다.

▲문의: (718)213-8645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종

명 목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제 42

회기 시무에 들어갔다. 

뉴욕교협은 지난 30일 인수인계

를 마치고 총무에 박진하 목사(퀸

즈침례교회 담임), 서기 한준희 목

사(뉴욕성원장로교회 담임)를 선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임원은 아직 

미정이다.  

회장 이종명 목사는 뉴욕교협이 

지난 회기에서 임원 활동비로 재정 

문제에 큰 혼란을 겪은 만큼 이번 

회기는 투명한 재정활동을 하겠다

고 확언했다.

뉴욕교협 회장 이취임 예배는 16

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프라미

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

린다.  

한편 부회장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당선된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쁜교

회 담임)에 관한 ‘신문고’(뉴욕에서 

인쇄되는 부정기적 인쇄물)에 게재

된 비리(?)로 교계가 시끄러워질 소

지를 안고 있다. 

김홍석 목사는 총회에서 투표 직

전 소견 발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백민교회가 지난 1일 강기봉 

원로목사 추대, 임일송 위임목사 임

직예배를 가졌다. 

강기봉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

고달픈 이민생활에 위로와 사랑이 

부족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서로 모든 것이 서툰 목회현장에 맑

은 심성의 교우들이 고맙고 감사하

다, 앞길에 끝없는 징검다리를 놓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

다”며, “후임자에게 좀더 나은 목회

여건을 넘기지 못해 미안하고, 원로

목사라는 위치를 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노회장 이춘호 목

사 인도로 기도 임동열 목사, 찬양 

호산나찬양대, 설교 고택원 목사

(KAPC 부총회장, 필라 새한장로교

회), 어린이 찬양 이이소리모아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택원 목사는 “흰옷 입은 사람

들”(계7:9-17)이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백민’교회의 의미인 한국선교 

100주년의 ‘백’과 계시록의 흰옷 입

은 사람이라는 ‘민’의 의미를 설명

하며 “어떤 환난도 이기며 승리하

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송종록 

선교사(대학선교)가 강기봉 목사를 

소개하고 신규창 안수집사가 원로

목사 추대 말씀을 한 후 원로목사 

공포, 추대패 증정을 했다. 

축하말씀은 이규본 목사(주비전

교회), 임종학 목사(개혁 전 총회장, 

전주재언교회), 답사 강기봉 목사, 

축송 비브리컬신학교 한인동문/학

생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일송 목사 위임목사 임직식은 

한병헌 장로가 임일송 목사를 소개

하고 노회장 사회로 서약(목사, 교

인), 공포, 임직패 증정이 있었다.

권면은 이승원 목사(위임목사에

게), 양조경 목사(교인들에게)가 했

으며 축사 김성희 목사(기독대학인

회 대표), 답사 임일송 목사, 축송 

동부개혁장신 동문/학생, 기념품 

증정, 광고 이민홍 장로, 축도 최광

진 목사의 순서로 마쳤다. 

뉴욕백민교회는 1984년 대한예

수교장로회(합동) 선교 100주년 기

념교회로 세워졌다. 1993년 미주한

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에 가

입했으며 담임 강기봉 목사는 2011

년 KAPC 35대 총회장을 역임하기

도 했다. 

동 교회는 올해 30주년을 맞아 기

념집 “돋는 해”를 발간해 이날 참석

자들에게 배부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백민교회 강기봉 원로목사(오른쪽)에게 임일송 위임목사가 추대패를 전달했다.

뉴욕백민교회, 설립30주년 기념집도 발간 

강기봉 원로목사 추대, 임일송 위임목사 임직

총무 박진하 목사, 서기 한준희 목사

제 42회기 뉴욕교협 임원단 구성

김수태 목사와 이인옥 사모가 이임예배에서 EM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

뉴욕어린양교회 김수태 목사 이

임감사예배가 지난 1일 저녁 5시 

동 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 

목회자 1백여 명이 참석해 은퇴 후 

한국에서 제 2의 사역을 시작하는 

김수태 목사에게 성원을 보냈다.

김수태 목사는 “바닥까지 갔던 

인생이었는데, 이임할 때까지 세상

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며, 

“100% 믿고 따라준 교인들과, 목

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 후임 

박윤선 목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

다.

예배는 C&MA 동부지역회 회장 

김명국 목사 사회로 기도 이지용 

목사, 특별찬양 뉴욕어린양교회 찬

양팀, 성경봉독 민병욱 목사, 설교 

백한영 목사, 헌금특송 뉴욕목사합

창단, 헌금기도 고기웅 목사의 순

서로 진행됐다.

백한영 목사(C&MA한인총회 감

독)는 “하고픈 일이 아직도 많은

데”(수13:1-7)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여호수아는 46년간 전투를 했

지만 그는 늙고 점령하지 못한 땅

은 아직 많았다. 우리들도 하고 싶

은 일이 많지만 다 하지 않아도 된

다. 중요한 일,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

면 된다. 예수께서 은혜와 사랑으

로 세운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

자”고 말했다. 

2부 이임식은 백한영 목사 사회

로 이임목사 소개, 기도 김동욱 목

사, 교회연혁 및 동영상 상영 김정

우 장로, 이임사 김수태 목사, 감사

와 공로패 증정, 축사 이종명 뉴욕

교협회장, 권면 김길 C&MA한인총

회 증경감독, 격려사 이만호 뉴욕

목사회장, 축사 김철기 아마존선교

사, 특별찬양 어린양교회EM, 축도 

방지각 목사, 만찬기도 김혜택 목

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감사패는 뉴욕일원에서 김

수태 목사와 동역했던 C&MA교단

과 노회, 뉴욕교협, 뉴욕전도협의

회, 뉴욕전도대학교, 미동부국제기

아대책기구, 탈북자협의회, 원주민

선교회 등에서 전달했다. 

특별히 이날 EM들이 김수태 목

사에게 편지와 카드 등을 책과 항

아리에 담아 전달하며 감사의 메시

지를 전하자 김수태 목사부부는 눈

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수태 목사는 한국에 거주하며 

선교사역을 계속하고 가끔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고.
<유원정 기자>

뉴욕어린양교회 김수태 목사 이임감사예배

“100% 믿고 따라준 교인들에 감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

회 제 77회 뉴욕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뉴저지 

소재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렸다

제 1부 개회 예배는 노회장 김종

태 목사(중앙장로복음교회 담임)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기 이민철 목

사가 기도, 노회장 김종태 목사가 

마가복음 1장 14-20절 본문으로 “

제자들을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설

교하고, 증경노회장 강유남 목사가 

축도했다. 

제2부 성찬식은 증경노회장 강

유남 목사가 집례했으며 누가복음 

22장 14-20절 본문으로 “구원섭리

와 주의만찬”이란 제목으로 설교하

고, 분병은 양경욱 목사, 분잔은 황

인용 목사가 했으며 총신대학원 이

사장 윤세웅 목사가 축도했다.

제3부 회무처리는 노회장 김종

태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서기 

이민철 목사의 회원 호명, 김종태 

노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노회장 

김종태 목사가 지시위원 양경욱 목

사, 흠석사찰위원 황인용 목사를 임

명, 강도사 청원권을 가결했으며, 

변병두 장로가 재정보고를 하는 등 

회무처리했다

제4부 강도사 인허식은 노회장 

김종태 목사 인도로, 증경노회장 

정대영 목사 기도 후, 뉴욕총신대 

총장 정익수 목사가 히브리서 11장 

23-26을 본문으로 “지도자의 수

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노회장 김종태 목사가 강도

사 4명(김동욱, 노광문, 김성민, 김

진형)에게 서약하고 강도사 인허증 

수여를 했으며, 공포 후에 증경노

회장 정대영 목사가 권면, 증경노

회장 이대길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정익수 총장은 오는 12월 8

일(화)에 개최될 “제4회 뉴욕총신

의 밤” 행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기사제공: 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강도사 4명(김동욱, 노광문, 김성민, 김진형) 인허

예장(합동) 해외총회 제77회 뉴욕노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제77회 뉴욕노회 정기노회를 마치

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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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울림선교합창단 제 9회 정기연주회 
재 9회 울림선교 합창단(총지휘 이우진) 정기연주회 및 행사가 

11월 7일(토)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울림선

교합창단은 올림픽경철서 미래 경찰 청소년과 오지에서 수고하

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다. 

▲문의: (213)254-7003, (213)663-5183

제 22회 남가주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이흥주 장로) 제 2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14일(토) 오후 6시 30분 나성한인교회에서 열린다. 남

가주장로성가단은 1992년 교파를 초월한 20여개 교회에서 모인 

25명의 장로들이 모여 시작되어 현재 10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

돼 있다. 

▲문의: (213)321-7704 

문인귀 시인 문학세미나 
시인, 소설가인 문인귀 씨(미주한국 문인협회 고문) 초청 문학

세미나가 11월 7일(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아나하임시에 위

치한 남가주사랑의교회(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6)에서 열린다.

▲문의: (213)300-7131

제 1회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설교 페스티벌
제 1회 연합설교페스티벌이 11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나성영락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설교 본

문은 빌립보서 3장 10-16절. 이 페스티벌은 차세대 영적 지도자

로서 장차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현장에서 헌신할 신학생들을 대

상으로 건전한 설교문화 정착과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 본질을 회

복하고자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문의: (562)926-1023(ext 303)

박성규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가 ‘말씀이 불이 되어’를 출간

하고 11월 8일(주) 11시30분 동 교회에서 출판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 (310)325-4020

제16회 LA기윤실 건강교회 포럼

이 ‘한인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

라는 주제로 10월 29일 오후 7시 

캘리포니아인터내셔널대학교 강당

에서 열렸다. LA기독교윤리실천운

동(공동대표 허성규, 홍진관) 주최

로 열린 건강교회포럼은 이학준 교

수(풀러신학교 기독교윤리학)가 강

사로 나서 강의했다. 

LA기윤실 사무국장 박상진 목사

의 사회로 시작된 건강포럼은 허성

규 교수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박문

규 학장(LA기윤실 실행위원)이 기

도했다. 

이날 이학준 교수는 “미국은 기

독교인들의 운동력을 통해 이끌어

져왔다. 60년대 있었던 마틴 루터 

목사의 민권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서 일어났으며 이를 계기

로 아시아인들의 대량이민이 시작

됐다”고 설명하며, “지난 96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중 기독교

에 대한 호감도가 86%였지만 2006

년도에는 60%, 현재는 30%정도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 개신교의 영

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 지

적했다. 

그는 “대학캠퍼스에서 백인들의 

리더십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한국교회가 채워나가고 있

다. 하지만 지금세대와 다음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국내 

아시안계가 기독교적 영향력을 시

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

라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미국은 영

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미국내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소수가 됐기 때문이다. 기

독교정신이 강한 남부지역 역시 

10-15년 후면 무너지게 될 것”이

라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인이민교회는 거룩

성을 지키지 못했다. 그 결과 이민

자들의 70%가 교회출석을 하지만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못했

다. 이민교회는 특성상 교회정책의 

결정을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닌 한인으로서 하게 된다. 그래

서 권력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에서는 2세들을 위해 

교육관과 체육관 건축 등 외형적인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

작 그들을 가르쳐야 할 컨텐츠는 

매우 빈약하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또한 2세들을 위한 인재 역

시 교회 내에서 길러내야 한다. 그

것이 우리들이 부름 받은 목적이

다. 하지만 외부영입을 통해 2세 사

역을 하려고 한다. 2세 사역자들의 

대부분은 멘토링을 받아야 할 입

장”이라 지적했다. 

이학준 교수는 “이민교회의 차세

대 사역은 신앙인이며 한국인이라

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

게 되며 그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4회 LA기윤실 사회

봉사상 수상식이 함께 열었다. 수

상자로는 지난 3년간 저소득층 가

정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을 섬기는 

여름학교를 열어 자녀들이 보람 있

는 방학을 보내도록 교육을 담당해

온 세계선교교회 담임 최운형 목

사, 16년간 한인연장자를 위한 커

뮤니티 봉사를 실천하면서 다운타

운의 홈레스 무료급식 사역을 감당

해온 울타리선교회 나주옥 목사, 

그리고 지난 14년간 오렌지 시 인

근의 노숙자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며 노숙자의 자립과 재활을 위

해 봉사해온 이충남, 방영자 부부

에게 수여됐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혁 목사) 제46회 총회가 무산됐

다. 

11월 2일 오전 10시30분 성경장

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에서 개

최될 예정이었던 남가주교협 총회

는 신임회장으로 예정된 수석부회

장 강신권 목사에 대한 검증 요구 

청원에 대해 남가주교협 공천위원

회에서 최종받기로 하고 강 목사의 

회장후보 공천을 부결시켰다. 

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강 목사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

서가 교협으로 배달돼 이를 근거로 

강 목사의 후보공천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강신권 목사는 지난 7월 20

일 교협 월례회에서 수석부회장으

로 임명된 바 있다. 

한편 총회가 열리기로 한 장소에

는 총회 연기소식을 듣지 못한 총

대 40여명이 모였으며, 총회연기에 

대해 고성이 오가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 

강신권 목사의 회장 공천이 부결

됐다는 소식을 미리 접한 남가주교

협 증경회장단과 남가주목사회 증

경회장단은 총회가 무산됐다고 판

단하고 같은 시각 LA의 한 식당에 

모여 교협의 이번 사태에 대해 논

의하고 공천위원회에 강 목사의 재

검증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서면질의를 통해 요구하기로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강사 이학준 교수...최운형 나옥주 목사 등 수상

초유의 사태...남가주교협 총회 무산

LA기윤실 건강교회포럼, 사회봉사상 수상식도 

신임회장 후보 강신권 목사 검증요구 청원서 배달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

는 새생명 전도축제와 김수환 장로 

장립 및 파송예배를 11월 1일 정오

에 거행했다. 이날 파송예배는 본 

교회 김수환 집사 장로장립식이 있

었으며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 창

립되는 워싱턴좋은마을교회로 파

송하는 순서를 가졌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

원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전병일 장로가 기도했으며 본 교회 

벽돌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신원

규 목사가 ‘예수생명, 내생명’(고전

2: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원규 목사는 “교회 밖에서는 

호흡하는 자를 사는 자로, 죽은 자

는 호흡하지 않는 자로 이야기한

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서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산 

자이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라고 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육적인 혈통으로 태

어났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나를 

구속해주신 메시야라고 믿는 그 시

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

어온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

에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

다. 예수생명 받은 자로 성실하게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김수환 장로 임직식에

는 서약, 안수기도, 공포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호민 목사(미주복음

주의 총회 부총회장)이 축사 및 격

려사를 했으며, 임직 받은 김수환 

장로에게 신원규 목사가 임직패를 

전달한 후 파송선포를 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민 목사(아주사

퍼시픽대학교 부총장)의 축도로 마

쳤다.
<박준호 기자>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한 파킹랏 콘서트가 ‘홀리윈 

콘서트’라는 주제로 10월 31일 오

후 7시 가주영어학교 1층 주차장

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할로윈데이

로 분주한 저녁시간임에도 참석한 

청중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연은 세계아가페선교교

회 찬양밴드(WAMC), 지저스 파이

브의 멤버인 이찬영 씨, 소프라노 

김은혜 씨, 그리고 힙합댄스를 기

반으로 찬양과 댄스로 사역을 감당

하고 있는 LOG 미니스트리 팀이 

출연했다. 

특별히 이날 공연은 EM청년들

로 구성된 WAMC 밴드와 KM청년

들로 구성된 LOG 미니스트리 팀이 

함께 모여 공연했으며, 서로의 퍼

포먼스에 환호를 하며 박수갈채를 

보내고 공연 후 서로의 공연을 격

려하는 모습을 보여 음악이라는 매

개체를 통해 한어권과 영어권이 하

나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이는 남

가주지역의 청년사역에서 영어권

과 한어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8-90년대 CCM으로 찬양

을 한 지저스 파이브 이찬영 씨의 

90년대 공연과 UC버클리 출신으

로 다수의 오페라 활동을 하고 있

는 소프라노 김은혜 씨의 공연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좋은마을교회 새생명 전도축제

한어권과 영어권, 음악으로 하나돼

김수환 장로 장립 및 파송예배

더텐트 홀리윈 콘서트 성황

좋은마을교회는 새생명전도축제 및 김수환 장로 장립 및 파송식을 가졌다.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가 ‘홀리윈콘서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은 LOG 

미니스트리의 공연모습

LA기윤실주최 건강교회 포럼과 제4회 사회봉사상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은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자들과 LA기윤실 관계자들( 원안은 건강교회포럼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학준 풀러신학교 교수)



◇종교에 관심 없는 세대…최대 

관심사는 ‘전공’ ‘취업’=‘캠퍼스 생

태계 변화에 따른 선교전략’을 주

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윤 소장

은 CCC 학원사역연구소가 조사한 

‘2013-015년 대학 신입생들의 종

교의식’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학 

새내기의 최대 관심사는 ‘전공 공

부’(53.2%)다. 그 뒤로 ‘대인관

계’(39.7%) ‘여행’(30.8%) ‘취업준

비’(17.1%)가 이어졌다. 기독 대학

생들의 관심사도 이들과 크게 다

르지 않다. 올해 CCC 수련회에 참

가한 대학생 절반 이상이 최대 관

심사로 ‘취업’(34%)과 ‘진로’(24%)

를 꼽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고 답한 학생은 14%에 그쳤다. 

청년들의 관심이 취업을 위한 이

른바 ‘스펙 쌓기’에 집중되면서 종

교 관심도는 매해 떨어지고 있다. 

종교가 없는 올해 대학 신입생에

게 향후 어떤 종교를 택하고 싶은

지를 묻자 ‘갖고 싶지 않다’(88.6%)

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2014년(78.5%), 2013년(71.8%)보

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대학의 역사

와 정체성에서 본 캠퍼스 선교’를 

발제한 김유준 연세차세대연구소

장은 90년대 중반 기존 학생운동

권의 붕괴와 외환위기가 대학생들

의 ‘무교 성향’에 깊은 영향을 미쳤

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대학생

들이 거대 담론보다 개인적 상황

을 중시하고, 경제위기로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대학이 ‘취업·고시학

원’으로 전락했다”며 “대학 생태계 

변화에 따라 대학 내 선교활동도 

90년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

준으로 대폭 인원이 줄었다”고 지

적했다.  

윤 소장은 “최근 3년간 CCC 설

문조사에 따르면 무교인 대학생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로 ‘흥

미가 떨어져서’란 답변을 가장 많

이 꼽았다”며 “학원사역단체는 앞

으로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이 복

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교

방법을 더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독선적 포교 벗고 진정성 있는 

친구 돼야=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

다 보니 캠퍼스 전도에 대해서도 

대부분 관심이 없다거나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경우가 많다. 올해 대

학 새내기들은 전도에 대해 ‘관심

이 없다’(40.5%)고 답한 학생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거부감

이 들었다’(28.8%)고 응답했다. 거

부감이 든 이유는 ‘전도 방법이 싫

어서’(35.9%) ‘종교를 권유하는 행

동이 싫어서’(34.8%) ‘전하는 내용

에 동의가 안 돼서’(20.4%) 등이었

다. 한 선교단체 간사는 “캠퍼스에

서 전도를 하다 보면 ‘왜 모르는 사

람에게 다가와 종교를 권하느냐. 

쉬고 싶으니 방해하지 말라’는 말

을 가장 많이 듣는다”며 “개인주의 

성향이 높아져서 그런지 이전 같

은 방식으론 전도는커녕 대화를 

나누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한경쟁에 내몰린 청춘에게 복

음을 전하기 위해선 전도에 앞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친밀

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게 캠퍼

스 사역자들의 중론이다. 

윤 소장은 “‘N포세대’에게 복음

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눈높이에

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전도 이전

의 전도’가 중요하다”며 “이들의 

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기도하

며 인내한 뒤 기회가 주어질 때 복

음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세대와 소통하는 캠퍼스 선

교’를 위해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나왔다. 김 소장은 “대학은 군대

에 비해 5∼6배나 많은 청년이 모

인 진정한 ‘영적 황금어장’이지만 

한국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캠퍼스 

선교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며 “지

역교회가 학원선교단체 사역과 사

역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할수록 진

리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

란 정체성을 회복하는 청년들이 

캠퍼스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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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

은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꼽았다. 또 

선교사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시기

는 파송 후 4년 이내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원장 문

상철)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반

포대로 사랑의교회에서 ‘한국 선교

사 멤버케어 개선 방안’을 발표하

고 “한국교회는 선교사 개인과 가

정에 대해 영적·육적 돌봄을 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KRIM은 개

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9월

까지 현장 선교사 170명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 

1∼5월까지는 20명의 선교사와 심

층 인터뷰했다.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은 한국 선

교사들의 고질적 문제이다. 설문조

사에서는 대인관계가 어려운 이유

로 ‘문화 및 가치관 차이’(34.5%) ‘

성격 차이’(30.4%) ‘상대방의 욕심

과 강한 주장’(15.8%) ‘의사결정에

서의 어려움’(12.3%) ‘기타’(7.0%) 

등을 꼽았다.  

선교사들은 성숙한 대인관계를 

위해 ‘영성회복’(55.2%)이 가장 필

요하다고 답했고, ‘주제에 적절한 

세미나’(23 .2%)  ‘전문가 상

담’(12.4%) 등을 요청했다. 대인관

계 성숙을 위해서는 ‘가까운 지인

들’(33.5%)이나 ‘선교단체 책임

자’(18.8%) ‘다양한 통로’(12.4%)와 

의논했다고 답했다. ‘의논한 적이 

없다’는 선교사도 30.0%나 됐다. 

문상철 원장은 “대인관계를 성

숙시키기 위한 의논 대상에 적잖은 

선교사들이 ‘의논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은 선교사들이 개인영성은 

강조하지만 기도부탁이나 상담, 말

씀 나눔 등 사회적 차원의 영성은 

소홀하기 때문”이라며 “선교사들

이 ‘외톨이 영성’으로 흐르지 않도

록 QT나눔이나 단체 기도회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기가 찾아온 시기와 관련해서

는 ‘1∼4년까지’가 95명으로 가장 

많았다(중복응답). 이에 따

라 선교사 파송 후 첫 시기

에 교회나 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선교사들은 영

성 회복을 위해 ‘신앙서적 

제공’(37.3%)을 가장 선호

했다. 이어 ‘영성 회복을 

위한 정기 모임’(25.4%) ‘

영성 회복 집회’(23.2%) ‘

영적 지도자 현장 방

문’(10.5%) 등을 꼽았다. 

은퇴와 관련해서는 ‘노

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가 54.7%, ‘준비하고 있다’

가 43.5%로 나타났다. 노

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서는 ‘선교 연구원 및 교

수’(26.1%) ‘교회 선교 담

당 사역자’(19.7%) ‘국내 

외국 이주자 선교사’(17%) ‘귀

농’(10.6%)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

하는 연구원이나 교수직은 아직까

지 비현실적이어서 향후 기회를 창

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선교사 멤버케어 방안으로 ‘일과 

쉼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가르칠 

것’ ‘가족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도록 유도할 

것’ ‘선교지 상황과 선교사 배경, 선

교단체 여건을 고려해 상황화 할 

것’ 등이 제안됐다. 

“한때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세대가 이젠 취업·연애·결혼·출산·내

집마련·대인관계·꿈을 포기한 ‘N포 세대’가 됐다.”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가 지난 26일 서울 성동구 행당로 무학교

회에서 개최한 ‘제8회 2015 캠퍼스 사역 콘퍼런스’ 발제자 윤용호 한국

대학생선교회(CCC) 학원사역연구소장이 강의 중 한 말이다. 1980년

대 중후반까지 민주화를 이끌고 90년대엔 대중문화의 주도세력이던 

청년세대가 어느 새 끝없이 포기만 하는 ‘좌절의 아이콘’이 됐다. 꿈꿀 

자격조차 박탈당한 이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27년간 격년으로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연합선교대회를 개최한 

선교한국(상임위원장 이대행 선교

사)이 한국교회의 선교 인식 고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다. 

선교한국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교회에서 ‘

선교한국 2016 대회 설명회 및 선교

한국 미래를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

를 열고 연구 내용과 내년 8월에 열

리는 ‘제15회 선교한국 2016 대회’ 

일정을 공개했다.  

조직위원회는 1년 전 ‘선교한국의 

미래를 위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해 

선교한국 대회 참여 경험이 있는 

20-60대 남녀 445명을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전문

가 3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조사 결

과 응답자의 75.7%가 선교한국이 ‘

한국교회의 선교 의식 고취’에 긍정

적인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또 선교

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시

급히 변화해야 할 점으로 ‘동원 전

략’(44.2%)을 꼽았으며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대교회 관계 강

화’(47.2%) ‘기업 등 기관후원자 발

굴’(23 .5%) ‘개인 후원자 발

굴’(17.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

다. 

특별연구팀은 이날 발표한 보고

서에서 “그간 선교한국 운동이 교계

에 선교에 대한 인식 저변을 확대했

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다

만 대회 참여 인원 감소와 악화된 학

원선교 상황, 재정 확충 필요성 대두 

등 현재 상황 대처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 ‘선교 동원 대신 영적 각성으로 

대회 목표 수정’ ‘자신학화(Self 

Theologizing) 운동 보급’ ‘해외선교

와 사회선교 간 균형’ ‘숙박·강의실 

등 대회 환경 개선’ 등의 과제를 연

구 결론으로 꼽았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차기 대회 일

정도 함께 공개했다. 제15회 선교한

국 2016 대회는 내년 8월 1일부터 5

박6일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와 건국

대 일대에서 열린다. 선교한국 대회

는 통상 회원단체인 학원선교단체

가 돌아가며 주관하는데 이번 대회

는 죠이선교회(JOY Mission)가 맡

았다.  

대회 주제는 ‘그런즉 우리도(Let 

us, then)’이며 주제 성구는 히브리

서 13장 13절이다. 대회 성경강해는 

커크 프랭클린 위클리프국제연대

(WGA) 총재와 화종부(남서울교회) 

목사가 맡는다. 주제 강연 강사로는 

김용훈(워싱턴 열린문장로교회) 목

사와 탐린 어바나(Urbana) 선교대

회 디렉터, 천민찬(OM) 이믿음(프

론티어스) 선교사 등이 나선다. 영역

별 주제 강의로 4개 부문별 150개 

강의가 개설됐으며 선교사와 선교

사 지망생이 만날 수 있는 ‘멘토 캠

프·대회’ ‘지역별 세미나’도 열린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대

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개혁의 신학

과 신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교개

혁신학 해설시리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종윤 목사는 “기념사업회가 추

진하는 7대 사업 가운데 종교개혁신

학 소책자 출판·보급사업의 하나로 

해설시리즈 10권을 제작했다”며 “신

앙과 신학을 바로잡고자 하는 성도

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성경적 

전통과 유산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

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전수받았지만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으면서 그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종교개혁신학 해설시리즈’는 ‘개

혁교회란 무엇인가’ ‘오직 성경만으

로’ ‘오직 은혜만으로’ ‘하나님께 영

광 돌리는 참된 예배’ ‘종교개혁과 

설교의 개혁’ ‘참된 신앙에 따른 삶

의 개혁’ 등 개혁신학의 이론, 목회 

현장, 삶에 반영하는 내용까지 총 

10개의 주제를 담았다. 집필에는 이 

목사, 이환봉(고신대) 김광열(총신

대) 유태주(한일장신대) 최갑종(백

석대) 김정훈(합동신학대학원대학

교) 김성봉(대신총회신학교) 최승락

(고려신학대학원) 최윤배(장신대) 

서창원(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등 

교단을 초월한 신학자들이 참여했

다.

이 목사는 “신학자들이 하나님께

서 주신 신학 지식을 한국교회에 기

부하는 마음으로 원고료를 받지 않

고 헌신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보

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업

회는 이 해설시리즈를 번역해 해외 

성도들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28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오

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렘 29:11)

을 주제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를 개회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개회예배에

서 “진실함과 기도하는 마음을 갖

고 거룩한 총회를 만들어야 할 것”

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결

단을 내리자”고 당부했다. 

감독회장 제도를 각각 2년 전임

제나 담임목사 겸직이 가능한 2년 

겸임제로 변경하자는 헌법 개정안

은 모두 부결됐다. 헌법 개정안은 

출석 회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법률 개정안과 달리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2년 겸임제는 

찬성 214표, 반대 183표를 얻는 데 

그쳤다. 2년 전임제 안건도 찬성 

247표, 반대 154표를 얻으며 부결

됐다. 

이로써 기감은 4년 전임제인 현

행 감독회장 제도를 계속 유지한

다.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부 조직에서 출판국을 분리·운영

하는 안건은 통과시켰다. 현재 80

여명인 본부 직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2020년까지 68명으로 감축키

로 했다. 

입법의회는 또 변칙적인 방법으

로 교회를 대물림하는 ‘징검다리 

세습’을 막기 위해 담임목사의 사

직 후 10년 동안 자녀나 그 배우자

의 청빙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교

회 교단 중 처음이다.

징검다리 세습은 담임목사가 은

퇴나 사직하면서 제3의 인물을 후

임으로 청빙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

난 후 자녀나 그 배우자를 다시 청

빙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대물림하

는 편법이다. 기감은 2012년 총회

에서 교회 대물림을 막기 위한 세

습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교계 안

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감은 29일 경기도 성남 선한

목자교회에서 개최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 날 회무에서 징검

다리 세습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장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의회 회원 일부가 

현장 발의한 안건이었다. 이들은 

현행 ‘(담임목사의) 자녀 또는 자녀

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

을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

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

송할 수 없다’로 고칠 것을 제안했

다. 

일부 회원들은 “목회자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리교회

에 세습이 많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

만 편법으로 교회를 대물림하는 악

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큰 

호응을 얻었다. 개정안은 찬성 212

표, 반대 189표를 얻어 가결됐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

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습된 교회는 총 122개였다. 이들 

중 85개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직

접 물려줬고 37개 교회는 징검다

리 세습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비켜

나간 변칙을 동원했다. 

기감은 총회 입법의회 마지막 날 

향후 은급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

날 것에 대비해 각 교회들이 부담

하는 은급 부담금을 인상키로 했

다.

회원들은 현재 경상비의 1.5%인 

각 교회들의 은급 부담금을 0.5% 

포인트 올린 2%로 인상시켰다. 모

든 교역자들에게 안정적인 은급혜

택이 돌아가도록 은급 지급금 상

한액을 월 92만원으로 못 박은 안

건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간 부족으로 총회와 연

회 대표에 여성과 50대 이하를 일

정 비율 선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

긴 의회법 개정안 등은 다루지 못

했다. 기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

시입법의회를 열어 나머지 안건들

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입법의회 

개최 일정은 감독회장에게 일임했

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교육진흥원(원장 노재경 목

사)은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장합동 총회본부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우

리 성품’(엡2:22)을 주제로 2016 

총회교육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

다. 심포지엄에는 전국에서 목회자

와 노회 교육부장, 주일학교 사역

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기독교 성

품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

다. 

주제발제에 나선 노재경 총회교

육진흥원장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전국 1184개교 4만여명을 대상으

로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

년들의 자기통제능력 결여가 심각

한 수준이었다”며 “인성문제에 체

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독

교적 성품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총신대 교수는 “왜곡된 

세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타락한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 시

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 인격적인 지도

를 통해 비그리스도인들과 차별된 

영적인 품성을 계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희자 총신대 교수는 “교회가 

지식전달과 상벌위주의 교육 방식

을 탈피해 관계 지향적인 성품교육

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

주 총신대 교수는 미취학 아동, 초

등학생, 청소년 등 발달단계에 맞

는 성품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자

연장교육원(원장 정창균 교수)은 

26일 동성애 문제를 신학·목회·법

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목회 현

장에서의 대응방향을 들을 수 있

는 특강을 개최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

로 합신대(총장 조병수 목사)에서 

진행된 ‘제6회 목회자들을 위한 현

장의 신학 특별강좌’에서 송인규 

합신대 은퇴교수는 “동성애는 성

경이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

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창세기 

13장 13절, 레위기 18장 22절, 로

마서 1장 27절 등을 언급하며 “비

록 동성애가 죄악인 것은 분명하

지만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

고 강조했다.

탈동성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요나 갈보리채플 서울교회 목사는 

목회적 관점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

한 입장을 전했다. 이 목사는 “목회

자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동성애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자들

이 주장하는 인권은 동성애 극복으

로 성취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

다”고 말했다.

이태희(법무법인 산지) 미국 변

호사는 동성애 문제를 법률적 관

점에서 조명했다. 그는 “세계관 전

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필

요한 것이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바른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라며 “

이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인권위

원회의 친동성애 정책,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의 현실적 위험성 등

을 지적했다. 

목회자연장교육원장 정창균 교

수는 “사회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

로 바라보고 바른 식견을 갖추는 

것은 목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의 신학 특별강좌’

를 통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동

성애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선교연구원, 선교사 170명 설문 결과 발표

학원복음화협‘캠퍼스 사역 콘퍼런스’개최

“선교한국, 교계 선교 인식 고취에 기여”

“한국교회, 종교개혁 전통·유산 이어가길”

감독회장‘2년 전임’축소 부결

“비기독교인과 차별된 영적 품성계발을”

“인권은 동성애 극복으로 성취되는 것 알려야”

선교사들 가장 큰 위기는 “동역자와 갈등”...부부·자녀관계-건강문제 순

無敎 대학신입생 89% “종교 갖고 싶지 않다”

공감 우선·인내 필수...전도는 천천히

선교한국, 2016년 대회 설명회 및 연구 결과 발표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신학 해설시리즈 10권 발간

기감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개최

예장합동 총회교육주제 심포지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 현장 신학 특별강좌’



선교 모라토리엄이란 무엇인가? 

이는 피 선교지 인의 입에서 “선교

사 당신들 도움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지교회의 성장에 걸림돌

이 되니 이제 좀 자리를 비켜달라”

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들은 선교

사나 선교를 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 땀과 눈물을 흘

리며 생명 바쳐 사역을 했는데 현

지로부터 배척받는다는 것은 대단

히 슬픈 일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라

는 말이 있다. 우리는 좀 더 주관적

인 시각에서 벗어나 현지교회와 문

화의 눈높이에서 사역을 성찰해 보

아야 한다. 근대 서구선교의 공(功)

은 인류 공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빛이 강한 

곳에 어두움도 짙듯이 과(過)도 적

지 아니했다. 힘을 바탕으로 한 “상

등 문화권에서 하등 문화권이란 등

식”의 제국주의 선교는 이미 한계

성에 도달했다. 그 결과로 근자의 

선 교 역 사  가 운 데  선 교 유 예

(Moratorium)가 회자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서 의식 있는 

현지인 지도자들이 그 심중에 기독

교 선교를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다. 

비록 말은 않지만 선교현장에 많

은 갈등이 상충하고 있다. 마치 집

안에 개스(Gas)가 가득 찬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성령님

의 조명아래 선교유예가 나오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아야 한다. 나아가 

무조건 주는 일방적 선교를 제고하

고 현지교회가 리더십을 갖고 건강

히 세워지는 방향으로 사역을 펼쳐

야 한다. 

1.  선교 모라토리엄의 유래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라

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모라리

(Morari)’에서 파생된 말이다. 한 국

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

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

豫)’를 의미한다. 채무를 반드시 갚

겠지만 현 상황에서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

는 선언이다. 모라토리엄은 채무상

환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

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선교 모라토리엄은 1917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동부아프리카 가나

에서 사역한 스위스 바젤선교회로

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바

젤선교회는 현지교회로부터 외국

선교사들의 철수 요구를 받았다. 핵

심은 현지교회가 외부자들을 의지

해 성장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되었

다. 이후 1971년 5월. 동부아프리카

장로교총회 총무였던 케냐인 존 가

투(John Gatu) 목사는  WCC(세계

교회협의회)와 USNCC(미국교회협

의회)에 선교유예(Moratorium on 

missionaries)를 최소한 5년 동안만 

실시해보자고 충격적인 제안을 하

였다. 즉, 현지 교회는 선교사와 선

교비 그리고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

지 말고 자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자는 것이었다. 캐냐 

교회가 스스로 사역을 해보도록 외

부적 도움을 유예하자는 이 제안은 

진정한 선교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일

이었다. 

2. 선교 모라토리엄의 결과

1971년 존 가투(John Gatu) 목사

의 문제제기 배경은 서구 선교사들

의 지도력과 재정지원이 현지 교회

의 자립과 자치를 막고 있다는 데 

기인했다. 존 가투의 제안 이후 동

아프리카장로교회는 자생력을 키

우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교세가 감소하

기 시작했던 스코틀랜드장로교회

와의 대화를 통해 선교지 이양작업

을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동아프리카장로교회는 스코틀랜

드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던 선교지 

재산을 자력으로 구입했고, 선교사

들은 약속대로 5년 간 케냐를 떠났

다. 동아프리카장로교회는 이후 '자

립 ' 을  뜻 하 는  스 와 힐 리 어 인 

'JITEGEMEA'(지테게메아)를 교단

의 로고로 정한 뒤 이를 교단 본부

를 비롯해서 신학교 건물 입구에 

걸고 각종 교재 표지로 사용하는 

등 교단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

자립'에 맞췄다. 케냐를 중심으로 

동아프리카장로교회는 이 사건 이

후 교세가 5배 정도 성장한 450만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교단의 

총회장은 국회가 개원할 때 대통령

과 함께 나란히 참석할 정도로 사회

적 비중이 커졌다. 

특히 동아프리카장로교회의 성

장은 타교단의 성장도 견인해 케냐 

교회는 걸출한 인물들을 연이어 배

출했다. WCC 6대 총무를 지낸 사

무엘 코비아 목사가 케냐 감리교회 

출신으로, '아프리카 종교와 철학'의 

저자 존 S. 음비티 박사 같은 세계

적인 신학자도 케냐 출신이다. 이처

럼 40여년 만에 동아프리카장로교

회의 교세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교단의 자생력을 키운 

데 근본 이유가 있다. 

3 .  선 교  유 예 ( M i s s i o n 

Moratorium)에 대한 필리핀의 사

례

필리핀그리스도연합교회(UCCP)

도 선교 모라토리엄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선교적 관계를 

재정립한 사례로 유명하다. 선교 모

라토리엄에 대한 요구는 존 가투 

목사와 같은 해인 1971년 필리핀감

리교회 지도자 낙필 감독도 필리핀

기독교교회협의회(NCCP)에서 제

기했다. 

UCCP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연구해 동반자선교라는 선교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이 정책문서에 따

라 UCCP는 외국의 동역교단이 보

내는 재정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산하 교회들이 선교지원비 이름으

로 교회 예산의 22%(이중 13%는 

노회 운영비로 집행되고, 9%는 총

회 사업비고 배정된다)를 모아 다

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교회자립을 위한 7개년 발

전계획을 채택하고 총회 전도부와 

노회 전도부가 교회개척을 위해 협

력하는 계기도 바로 선교 모라토리

엄 선언이 가져다 준 효과다. 만약 

1970년대에 필리핀에서 선교 모라

토리엄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UCCP가 온정주의 혹은 일방주의 

선교가 가져다주는 선교자원에 연

연해 의존형 교단으로 남았다면 결

과는 어떠했을까? 

4. 서구 선교에 대한 랄프 윈터 

박사의 지적

그는 12개 항목으로 예리하게 서

구선교의 과오를 지적했다. 그 중 

선교모라토리엄을 유발하게 된 몇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실현보다 내세의 구원

만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는 교회가 

선교단체와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

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현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는 것이 곧 ‘서구화 된 사람’을 의

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넷째는 

복음보다 물질을 통해 비본질적 사

역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장기 선교보다 단기 선교를 선호했

다는 것이다. 여섯째, 선교의 비즈

니스와 비즈니스 선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일곱째, 선교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5. 맺음 말

선교는 인간의 문화이식이나 알

량한 자선사업이 아니다. 이는 하나

님 나라의 확장이며 그리스도의 주

권적 통치가 피선교지 영역에 나타

나도록 하는 것이다. 선교의 핵심은 

현지인이며 그들이 선교의 꽃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시작부터 철저히 

현지인의 눈높이에서 시작하며 그

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에 선

교는 현지 문화에 대한 바른 성경

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무 서 운  제 국 주 의 적  선 교

(Imperialism)나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적 선교(Paternalism)는 이

제 끝장내야 한다. 

일방적인 주는 선교에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전진하

는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 선교사

는 자기 킹덤을 세우겠다는 유혹에

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선교 모라토

리엄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불쏘

시개처럼 사라져 없어져야 한다. 이

것이 현지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

는 초석이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선교 모라토리엄(Mission Moratorium)

선교의 창 (41)

선교 모라토리엄은 기독교 선교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제국주의적 하향식 선교는 현지교회를 삯군처럼 종속하게 한다.

교회는 이제 주는 선교에서 함께하는 선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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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

다. 어느덧 이곳 코스타리카에 온지도 4년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주

셨고, 그리고 저희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의 열매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온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5명의 가족이 세례

를 받고 주일과 성경공부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며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큰 보람

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Rio Azul교회는 처음 제가 도착했을 때에는 마치 마굿

간을 연상케 하는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 많

은 사람들이 떠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

된 목회자와 헌신된 교사들을 통하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성전과 2층 교실 및 주방 시설까지 

아름답게 지어져, 이제는 많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는 물론이

며, 주중에도 교회에서 말씀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해택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Centro 

Cristiano Internacional이라는 현지인 교회가 도전을 받아, 자원

과 인력을 동원하여 함께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좋은 

협력의 관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현지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를 맡게 되

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선교 역사에 대한 강의를 부탁 받아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곳 하나님의 성회

(Asamblea de Dios) 교단에서 교회마다 선교에 대한 강의를 부탁

하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

다.

Purral교회에서는 지난 10월 초, 주중 교회 용도를 어린이 보육

원과 After School 시설로 변경하고 그를 통하여 아이들과 그 부

모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습니

다. 전 교인이 동의를 하였고, 이제 머지않아 Purral교회에서도 어

린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인권을 허락하시고, 기도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서도 어린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번 Purral교회 사역은 Rio Azul교회의 사역이 

롤 모델이 되어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기에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

되, 단지 사역은 저를 비롯하여 이곳에 계신 한인 선교사 한 분과 

한인교회가 공동으로 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협력을 통

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제목

1. 시온교회의 안정화와 다문화 가정 예배를 위하여 기도부탁 

드립니다.

2. 저와 제 아내가 이곳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루빨

리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3.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부탁 드립니다.

4. Rio Azul의 Maria Oritiz 자매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

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기

도 부탁드립니다.

5. Purral교회에 Rio Azul과 같은 모델의 Center가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김도경 선교사

이메일: gabrielkim1004@gmail.com 

선교 편지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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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동역자 여러분께.  

  

온통 주위가 초록색으로 뒤덮여 

캄보디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를 볼 수 있는 10월의 중순입니다. 

올해 비 오는 시기가 많이 늦어져 

9월 달에 비다운 비가 와서 늦은 

모내기를 하느라고 마을 사람들은 

눈코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

나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서 

8년 만에 마을에 홍수가 나서 논

이 잠기기도 했으나 큰 피해 없이 

물이 빠졌습니다.     

3개월의 긴 방학을 마치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시

작 전 청소하러 학교에 가고 저 혼

자서 센터에 남아 오랜 만에 여유

로운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12일엔  Westminster 신학

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학부의 

짠타(Chantha)와 워티 (Vuthy)가 

졸업을 하고 신대원의 Sarath이 

M.A. 과정을 마쳤습니다.  

Phalla는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훈련

을 시키는 학교의 입학시험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엔 

Chantha와 Vann(올해 수의학과

를 졸업)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센터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커플이고, 마을에서 처음으

로 캄보디아 기독교식으로 약혼식

을 올리는 자리에 가족들과 여러 

선교사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참석

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10월 9일엔 그동안 센터에서 인

턴으로 봉사했던 Nathaniel 

Choung 형제가 6개월간의 기간

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

다. 이 형제의 수고로 센터의 학생

들이 영어를 듣고 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와 키보

드를 가르치고 센터의 여러 행사

에 참여하면서 아프지 않고 시골 

생활에 잘 견디어준 것이 감사합

니다.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싶

어 하는 이 형제의 앞길을 위해 함

께 기도해 주십시오.

New Life Mission Church, 

Bethel church, Miju Peace 

church, Joshua Medical center, 

박영배 목사님 내외분께서 올해 

센터를 방문해주셨고 많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이 땅의 사람들

을 섬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드디어 센터에 상하수도 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이일송 집사님께서 “

국경없는 과학자회”를 통해 깨끗

한 물을 마시고 샤워까지 하며, 하

숫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주셨습니다. 특히 단기팀들이 

새로운 물 시스템으로 훨씬 수월

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음이 감사

합니다. 빗물 받는 시멘트 항아리

들을 치우고 나서 비가 올 때 그냥 

버려지는 빗물들이 아까와서 저와 

학생들은 지금도 열심히 빗물을 

받고 퍼나르고 있습니다. 부엌 지

붕도 새로 하고 싱크대도 놓고, 집 

아래 공간을 넓혀서 더 많은 영어

반이 지붕 아래로 들어오게 되어 

비가 와도 걱정 없이 되게 되었습

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도와

주신 이일송 집사님께 감사드립니

다.

개미산 마을은 소펄(Sophal)과 

Vuthy(워티) 학생이 잘 맡아서 사

역하고 있고 단기선교팀이 매번 

방문하여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의학과를 졸업한 Vann(완) 

학생이 마을로 돌아와서 닭을 키

워보고 싶어 해서 예전에 돼지와 

소를 팔아 마련해 두었던 산 밑의 

땅에 닭우리를 짓고 센터에 있던 

닭들과 소를 모두 옮겼습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수익이 

나고 센터 졸업 학생들의 대학 학

자금, 센터 경비까지 댈 수 있다

면…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방법의 축산을 가르치고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

시오.

그동안  센터학생들의 훈련방법

으로 닭과 소를 길러왔는데, 이제 

모두 산으로 보내고 어미닭 4마리

와 병아리들, 오리들만 남았습니

다.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내린 결정입니다.  센터 학

생들은 여기보다 더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라 기초가 많이 부족합니

다.  그래서  방학 2개월동안 매일 

아침엔  Phalla (팔라)가 영어를 

가르치고  오후엔 과외선생을 모

셔서 수학을 가르치고  저녁엔 인

턴이 영어를 가르치며  책을 읽고 

독후감쓰게 하고 크마에 성경 읽

히며 많이 공부시켰는데, 이제 9

학년에 올라가는 7명의 학생들이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센터엔 12학년 졸업

생이 없는 대신 방과후 영어학교

에서 공부하던 12학년 9명중 8명

이 12학년 졸업 시험에 합격하고 

그중에 4명은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아서 프놈펜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

적을 받은 학생들 때문에 고등학

교와 마을에서 센터의 위상도 많

이 올라갔습니다. 이들 중에 한명

인 스레이넺(Srey Nich) 학생은 

제가 가르치는 간호대학에 입학하

려고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11월

말에 시험이 있는데 합격할 수 있

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 캄보

디아에 후배 기독 간호사가 나오

기를 꿈꿉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매주 토요

일마다 있는 거리청소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학생들도 잘 참여

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팀들도 

거리청소에 참여하여 마을을 돌아

보고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

간도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달라 있습니

다. 그냥 버리는 사람들은 많으나 

휴지를 줍고 치우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기에 이 자체로도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특별하게 나

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이야기로 편지가 꽉 찼

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아픈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함을 

실감합니다. 예전엔 하루 이틀이

면 자리 털고 일어났는데, 이젠 일

주일이 걸려야 몸이 회복됩니다. 

아플 땐 마음도 약해지는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가도 생각해보게 

되고….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큰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에서 센터 사역이 또 다른 단

계로 도약하게 되는 시점일 수도 

있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

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 믿고 사람 키우는 일에 전념

하려 합니다. 

마을을 다녀가신 손님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학생들이 

너무 착하고 예의바르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만한 

아이들 없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

는데, 정작 저는 아이들을 향한 칭

찬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당

연하다고 여기는데 아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한창 사춘기를 지나는 학생들을 

칭찬과 관용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11-13일은 “프쭘번”이라

는 캄보디아 명절인데 미국의 추

수감사절 같은 명절로 온 가족이 

고향을 찾고 특별한 불교 의식에 

참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

도 참가해보지 않았던 이 행사를 

위해 파고다(절)을 문화체험차 단

기팀과 함께 새벽 4시에 찾았습니

다. 절당은 몆백 명의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와 새

벽예배 때 단기팀을 인도하셨던 

미주평안교회 EM 목사님이 히브

리서 12장 1절의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

으니”로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 센

터는 허다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외로이 떠있는 섬 같은 존

재 같으나 예수님과 함께 경주하

니 외롭지 않다고 하시며 학생들

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전엔 이 마

을에서의 크리스

천으로서의 존재

감이 이렇게 작

은지 심각하게 

느껴보지 못했으

나 불당에서 예

식을 올리는 마

을 사람들의 무

리를 보고나서야 

이곳에 저를 보

내신 이유를 알

았습니다. 바로 50여명의 예배드

리는 소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의 섬세하신 사랑과 준비하심에 

놀라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선교지에 있다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으나 올해 여

름을 지나며 더 체감하게 된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 더 필요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

사한 마음이 더 합니다. 한분 한분

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맑은 가을날 사랑과 감사로
조에스더 선교사 올림.

이메일:esther.m.cho@gmail.com

캄보디아

선교 편지  

<가로 푸는 열쇠>
1. 기상의  급변으로 오는 싸라기. 눈보다 크고 딴딴한 덩이 눈(출9:18).
2. ○○○○○이 빛나는 아침…(찬550).
5. 보통과 다른 형상(겔43:3).
6. 베냐민 부족에 있어서의 레위사람 성읍(수21:18).
7. 소리를 내어 슬피 우는 울음(삼하11:26).
8. 몹시 많음(눅14:25).
10. 온 세상에(욥37:12).
11. 팔이 몸에 붙은 자리와 목 사이 윗바닥(대상15:15).
12. 이야기(삼상9:25).
14.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기구(대상12:33).
16. 남몰래 알고 알리지 않는 일(롬11:25).
18.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전12:11).
20. 두 사람 이상이 어떤 일을 꾀함(사9:23).
21. 집에서 기르는 짐승 종류(상식).
22. 건축물이 다 된 것을 축하하는 의식(신20:5).
24.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고르게(골4:6).
26. 사람의 목숨을 해침(에8:7).
27. 벗. 친구(단2:17).
28.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이…(계21:2).
29. 눈 앞(겔12:4).

<세로 푸는 열쇠>
1. 형태가 없는 신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사2:18).
2.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나안인이다(마10:4).
3.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를 행함(롬8:30).
4. 훤하게 너름(시118:5).
5. 단의 고을(수19:41).
6. 쭉정이나 기타 잡것을 모두 골라낸 곡식(마3:12).
7. 초상에 관한 모든 일을 주선하거나 장례 시에 묘지까지 상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창50:13).
8. 기(氣)가 허하여 착각으로 나타나는 환영(幻影)(고전3:20참조).
9.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잠11:13).
13. 나무의 일종(느8:15).
15. 건축을 시작할 때 올리는 의식(상식).
17. 소맥분(겔46:7).
19. 청하는 바를 들어줌(몬1:14).
23. 성문 위에 지은 누각(삼하18:24).
24. 괴로운 인간 세상(슥10:11).
25. 해오라기와 비슷하나 훨씬 큰 새(신14:18).
26. 시적 명칭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함이라 한다(시76:2).
27. 구리로 만든 돈. 페니(상식).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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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왕성한 교제로 설명합니다. 첫째,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

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그

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둘째, 그 

사귐은 빛의 생활로 나아가게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교제가 있다고 하며 어두운 생활

은 자신을 속이는 생활이라고 가르칩니다. 셋

째, 예수의 피를 중심함으로 우리는 진리의 교

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의 공로를 믿음으로 되

어집니다. 빛 아래서 발견되는 모든 죄가 그리

스도의 피의 진리를 믿음으로만 변화됩니다. “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은 진실 중 진실

입니다. 그 피의 효능을 누립시다.   

예수의 피의 역할(요일1:5-8)찬184장화

요한은 신령한 복음, 요한복음의 계시를 근

거해 요한서신을 통해서 교회에게 확신을 주

려합니다. 그 시작부터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

씀이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그는 아버

지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계

신 로고스는 성자를 가리키며 그 자신이 창조

자요, 섭리자요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

므로 그만이 깨어진 아버지와의 연합 곧 구원

을 이루실 중보자이란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

도인만이 그 로고스와의 살 깊은 연합을 가진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

고 듣고 만진 바된 체험적인 사귐을 주장합니

다. 셋째, 이것은 기쁨이 충만한 사귐입니다. 참 

주되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니 기쁨 충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 

속에 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맛보

는 신자가 됩시다.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요일1:1-4)찬512장월

구원의 확신은 회개를 잘하는 것과 관계됨

을 사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죄 자백

은 계속돼야만 합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번 일

어나지만 회개는 무덤에 갈 때까지 하는 것이

라는 칼빈의 가르침은 시도에 근거를 둔 것입

니다. 본문의 자백은 바로 회개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거기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슬퍼

하며 끊는 용단을 가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둘째,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완성된 죄사함의 진리는 성령을 

통해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백했

기에 그제서야 용서하기보다 이미 용서됐기에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

다. 이 용서함의 경험은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

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셋째, 죄를 끊게 합니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빛을 볼 때만 우리는 빛으로 변합니다. 그 자리

에 바로 섭시다.  

회개의 방법(요일1:9-11)찬338장수

사도가 본 서신을 쓰는 목적이 죄를 짓지 않

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

을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자리로 이끕니다. 첫

째, 여전히 예수만이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살 깊은 관계가 그를 통해서만 가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을 담당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살 깊은 연합을 위

해 영원히 일하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대언

자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둘째, 그

의 의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런 일은 그의 십자가 공로에

서 나온 것입니다.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심은 

그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입니

다. 그 주님 안에 머물러 그의 삶을 누리는 성

도가 됩시다.

화목제물이신 주님(요일2:1-2) 찬507장목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킴

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연히 

순종의 생활 곧,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돼있습

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

은 자는 거기에 끌리도록 되고 순종할 의욕을 

가집니다. 둘째, 그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입니다. 계명은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진리이

신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모든 일의 진

리를 나타내시는 원천이십니다. 셋째, 역시 이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

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울처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생활표어로 삼고 살았습니다(엡4:15-

16). 그 생활을 힘씁시다.    

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요일2:3-6)찬40장

또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삶은 이 형

제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첫

째, 이 것은 새 계명 곧 새 언약에 근거를 둔 것

입니다. 옛 계명과 빗대어 새 계명이라고 한 것

은 그리스도로 성취된 구속 위에 세워진 새 언

약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보인대로(렘31:30-31) 제한된 효능에서 

벗어나 절대적 효력을 가진 새 언약만이 하나

님의 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스

스로 파기하는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구약의 율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신약의 완성

된 복음에 근거를 두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형제 사랑을 새 언약 백성의 중요한 기

준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형제 사랑이 보인 증거(요일2:7-11)찬278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개인적 경건과 영적 성숙을 위한 교

육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여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1)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이란 본디 감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또한 실질

적인 실천들이 함께 개발되어져 가는 

과정이며 또한 그리 실현되어야 한다

는 점, (2)이는 개인적 차원만을 가리

키고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미 지난 이야기들에서 

첫 번째 측면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

으며, 오늘은 그 두 번째 측면 즉 “개

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이란 개인적 

차원만을 가리키고 개인적인 차원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나누고 

싶은 것은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

숙”은 개인적 차원만을 가리키는 것

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공동체적 차원

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

니다. “개인적(personal)”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인상 탓인지, 한인교

회교육을 위한 신학적 기초에 있어서 

그 마지막 조각을 이루는 “개인적 경

건 및 영성 형성”이라는 부분은 늘 개

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신앙훈련의 

방법들이 개별적이라는 점과 개개인 

한 인격 한 인격이 독립적으로 하나님

과의 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이 경건의 

바탕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고 및 실천이 개인적 차원에 집

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오히려 이는 책임 있게 성숙

해가는 개별적 신앙인이 자신에게 의

미 있는 모든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

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과 성숙

을 이루어가는 것을, 또한 그래야 함

을 뜻합니다. 

사실 한국교회와 그 영향을 고스란

히 받은 한인교회는 개인의 경건 그리

고 영적인 성숙을 개인의 차원으로 이

해해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복음

을 전파해준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인 복음주의적/복음적 신앙과 신

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의 개인적 경건 및 영성 형성에 대한 

이해 자체가 바로 “개인적 차원”에 방

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작 최근의 미국의 복음주의적/복음

적 신학과 신앙을 가진 많은 교회들

은 지금까지 개인적 경건과 영성 형성

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편협하게 이해

해온 것에 대한 반성의 소리들을 높

이고 있으며, 자신들이 발 딛고 사는 

공동체 사회를 위한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담론들이 활발히 오고 가고 있

다고 합니다) 그러한 탓에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 특별히 그 경건 및 영성

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발 딛고 부딪히며 관계를 맺는 이 사

회와 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을 세

워가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와 문화

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를 해

석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한인교회의 교육적 면

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발 딛고 사

는 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 올바른 

관심을 두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

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명을 썩 

잘 감당해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

위 사회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

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교

육이 매우 부족해왔으며 또한 이에 교

회 전체가 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무엇인가

를 피력하는 일도 드물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의에 대

해 무심하였고 어떠한 부정의와 부조

리에 대해 바로 잡고 변화를 일구어

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땅

히 행해야 할 바임을 잊은 채 지내온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회의식을 함

양하고 사회의 부조리 및 부정의에 올

바르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일 등의 사

회적 공동체적 차원은 개인적 경건과 

영성과는 관계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경건과 영성은 개인적 차원에 가두어

져 버렸으며, 경건과 영성을 교육하는 

일에서도 개인적 차원만을 강조해왔

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

습 안에 신앙인으로서 올바를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한쪽으로만(때론 매우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좌로

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중심을 잡아 세

상을 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

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 지체들

과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여야 함

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

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잘 수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인교회들은 사회에 만연하

는 인종차별 등의 사회적 불의에 대

해 어떠한 목소리도 명확하게 내지 않

은 채 지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

극적으로 때로는 수동적으로 못 본채 

눈 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

로 능동적으로 그저 참는 것이 미덕

인 양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공동체의 죄(communal 

sin)이며, 모두 함께 회개해야 할 부분

이며, 우리 한인 교회 뿐 아니라 미국 

교회도 함께 회개하여야 하는 부분이

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땅을 사는 모

든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도 함께 회개

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건과 영성은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며,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

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에 바탕하여, 하나

님의 공의에 바탕하여, 이 사회와 공

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가

는 것이 바로 완성적이고 균형 잡힌 

경건과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

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사회와 공동체의 모습들 그

리고 그 문화의 면면들을 그냥 지나

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적 경건 및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

육의 신학적 기초로 삼아야 할 그 경

건과 영성은 개인적 차원에 국한 된 

반쪽짜리 경건 및 영성이 아니라 개

인적 차원과 사회, 문화적 차원을 모

두 포괄하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경

건 및 영성이어야 하겠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97)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21)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숙”은 사회 문화적 공동체적 차원 포함

사회의식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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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관적인 삶의 자세와 긍정적인 감정을 습

관적으로 개발할 것.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낙관적인 

관점과 감사와 남에 대한 공감과 측은지심, 유머

와 웃음이다(Preston, 2006).

미국의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200여 나라들에 속한 백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

로 오늘 일어난 일들 중에서 좋았던 일들, 혹은 감

사한 일들 세 가지를 매일 매일 기록하라는 과제

를 매일 한 주일간 시행하게 한 결과 우울증에 걸

린 사람들이 덜 우울해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

났다고 한다(Gentry, 1999).

(6) 분노를 다루는 건설적인 방법을 배울 것.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때로는 영

적으로 건강한 감정이다. 분노는 무조건 억압하거

나 무조건 폭발해서는 안된다. 분노가 심하게 일

어날 때는 가능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

하다. 그리고 분노 폭발의 결과를 미리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 자신

의 생각이 옳은 것이었나? 과연 그 정도의 강한 

분노를 느낌이 정당화 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희보의(2012) 지적과 같이 목회자는 자신

의 유익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분노해서는 안 되나 

교회나 사회를 위한 공의로운 분노를 표현할 수는 

있다.

(7)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취미생활을 할 것. 

(8) 일의 경계선을 긋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

교회는 거의 항상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그 이상

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

다 보면  목회자는 탈진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일의 바운더리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

고 필요하면 거절도 하여 일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때로는 목회자 자신은 돌봄의 목회를 하

고 있다고 착각하나 실제로는 거절을 못하여 교인

들에게 단순히 끌려 다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경

우가 있다.

VIII. 지지집단 

1. 지지집단의 중요성

소외된 상태에서는 누구도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목회가 힘들어질수록 스스로를 남들로부터 소외

시킴으로써 중요한 인간관계를 잃어간다는 점이

다. 목회자들은 목회가 힘들 때일수록  무엇보다

도 지지집단이 필요하다(Lee & Fredrickson, 

2012). 여기서 말하는 지지집단이란 서로의 치유

와 성장을 위하여 구성된 4-8명의 소집단으로서 

기밀 보장이 철저히 되는 모임을 의미한다. 

Labberton 총장은 지난 30년간 지지집단을 가

지고 있었다고 말한다(Labberton, 2014).

지지집단이 중요한 이유

1)지지집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

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올바른 분별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Labberton, 2014).

2)제자로서의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 약점 즉 blind spot을 가지고 있

는데 목회자들도 바로 이런 blind spot 때문에 목

회현장에서 윤리적인 과오를 범할 수 있으므로 지

지집단이 필요하다. 즉 누구나 평상시에는 윤리적

인 삶을 살다가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결정

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blind spot이 힘을 발휘하

여 윤리적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럴 

때 지지집단의 도움이 필요하다. 

Daniel과 Copenhaver(2009:40)는 “동료 목회

자 친구가 없는 목사는 그들을 제자리로 이끌어올 

수 있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들의 선례들에 따라서 자신

의 부교역자에게 영주권을 해결해주는 대신 무보

수로 3년을 일할 것을 요구하고 가짜 서류를 준비

하던 중에 동료들로부터 정면대결적인 충고를 받

고 멈춘 적이 있었다. 한인 목회자들이 진정한 지

지집단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끊임없이 터져나오

는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이 많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능력 이상으로 사랑

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는 데는 다른 제자들의 도

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Labberton, 2014: 77).

(4) 목회의 고통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하여 지

지집단이 필요하다.

목회 현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고통을 혼자서 감당함은 정서적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우

려면 정말 신뢰하는 몇몇 친구들과 목회의 고통들

을 나누어야 한다(Gentry, 1999). Lee & 

Fredrickson(2013: 156)는 “동료로부터의 지원은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명줄과 같다”고 말한

다.

(5) 목회자는 윗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보고하고 

평가받는 구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자신

이 목회를 올바로 하고 있는지, 목회자로서의 자

질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점검받을 기회가 없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 나아가서 건전한 목회 문화

를 만들기 위하여 목회자의 목회활동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구적 장치(이문장, 2012)

가 필요한데, 현재 노회나 교단이 이러한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지지집단과 

멘토링이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6)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이 약해질 때 지지집

단에서 힘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목회직의 독특성 

때문에 오직 목회자만이 소명의식이 약화된 다른 

목회자를 도울 수 있다. 

2. 어떻게 지지집단을 만들 것인가?

1)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통하고 생각의 수준

이 비슷하고(이성희, 2012)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

한 성숙한 동역자들을 잘 선별해야 한다. 

2) 일주일이나 2주마다 혹은 한 달마다 정규적

으로 만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3) 철저한 기밀보장의 원칙을 세운다.

4) 때로는 상대방이 피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

가가야 한다. 

5) 사랑과 용납의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제시해

야한다. 남에게 진리를 올바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보호막을 걷어치우고 필요하면 사랑으

로 상대방과 정면대결도 할 수 있어야 한다(Crabb 

& Allender, 1984).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8가지 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제자로서의 삶과 소

명과 목자의 사랑과 신학적 성숙성과 올바른 리더

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과 자기관리와 

지원집단은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인교

회의 위기는 위의 8가지 영역의 결핍에서 온 것이

라고도 볼 수 있다. 위의 8가지 영역은 목회자나 

사모에게만 필요한 점들이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

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치 위의 모든 면에서 완

벽해야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담

감을 느끼셨을 지도 모르겠으나 어디에도 완벽한 

목회자는 없다. 단지 목회자들은 위의 여덟 가지 

점들을 매일 매일 더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

할 필요가 있다. 

각 영역에 대한 자가진단 점수(10은 가장 강한 

점수, 1은 가장 약한 점수)

제자로서의 삶  (1 2 3 4 5 6 7 8 9 10)

소명의식       (1 2 3 4 5 6 7 8 9 10)

목자의 사랑 (1 2 3 4 5 6 7 8 9 10)

신학적 성숙성  (1 2 3 4 5 6 7 8 9 10)

리더십  (1 2 3 4 5 6 7 8 9 10)

건강한 가정 (1 2 3 4 5 6 7 8 9 10)

자기관리 (1 2 3 4 5 6 7 8 9 10)

지지집단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yeasunkim@gmail.com

<끝>

엄예선 박사
(풀러신학대학원 가정상담 및 한국가족학 교수)  

올바른 리더십을 위해 건강한 가정, 자기관리, 지원집단은 필수조건

완벽한 목회자는 없으나 8가지 점들을 갖추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8)

아침을 기다리기 힘든 듯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또 다른 하루가 열리고 있다

여름을 보내기가 지겨웠는지
상채기 난 기억을 삼키면서
가슴 벅차게 울어대고 있다

가을이 그다지도 그리웠을까
세월의 아픔을 다 토해내듯
한 숨에 종종걸음 달려왔구나

낯 설은 목소리를 높여서
숨겨둔 양곤의 소식을 전한다
나그네 길 이방인을 적시며
촘촘히 내 안으로 스며든다

주후 2015년 10월 

양곤에 있는 미얀마장로교단 숙소에서

<15면에서 계속>

니버라는 신학자는 (H.R. Niebuhr) 이 사회에 존재할 만한 “

그리스도와 문화” 간의 관계 양상들을 다섯 가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Christ against culture; Christ of culture; 

Christ above culture;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그 중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하

나는 “그리스도는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Christ 

transforms culture;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이는 

우리의 문화는 우리 인간 타락으로 인한 죄의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개개인들이 구원받아야 

함과 같이 이 문화와 사회 역시 구원받아 새롭게 되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나서서 실현되도록 

일해야 하는 바이며, 그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들을 일구어가는 길이라는 것

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가 교육해야 하는 경건과 

영성은 바로 이와 같은 경건과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

자들인 우리가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며 회개시키며 선도하

는 자임을 확실히 선포하는 그러한 경건과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이를 명심하고 점차 그 교육의 

지경을 넓혀서, 이 사회를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회개시

킬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경건과 영성을 가진 성숙

한 신앙인들을 길러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양곤의 가을비

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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